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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두언■

희 규

원 여러 !

가슴 시 새 운 가 습니다.

역사 에 경 심과 께 게 식 고 었

가 마 직 맡 지 어 지났습니다2 .

그동 므 가 재 다 생각 에 진會員 協會

역 고 원 튼튼 가지 역 여,

극 들 만 만 열매 맺 거듭

다 신 습니다 그러 직도 많 들 지.

못 어 욱 열심 겠다 새 운 각 다

지게 니다.

지 우리 월드컵 감동 지 보 습니다 우리2002 .

태극 사들 포 갈 리 고 탈리 꺾고 몰, ,

시 가슴 월드컵 강 루어냈고 민 열 째 태극4

사가 어 지 드 폭 에 지 내었습니다. 54

월드컵에 후 승 지 못 우리 가1

계 에 없었 같 결과 루어낸 것

월드컵 만들 없다

지에 것 고 생각 니다.

러 과 지 보 우리에게 재 역량 다 어 것보

다 값진 산 우리 엇 것 가 게 식 고,

달 체 과 들 진 시 간

다 우리 꿈 루어질 다 것 신 게 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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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여러 !

지 우리가 살고 지식과 보 그리고 지 새21

운 러다 시 든 에 신 변 러 고

습니다 우리 경도 루가 다 게 변 고 습니다 사. .

도 지만 가 생산 들 신 게 지

보 공 것 강 고 습니다.

러 변 시 에 망 새 시 원 여러 께

가지 말 드리고 니다.

첫째 워 지 말고 과 삼 게變化 成長 發展

것 니다.

변 사 에게 도 지만 그 지 사

에게 헤어 없 니다 우리 미 변 고.

게 겠습니다.

째 강 달 것 니다.共同體意識

공동체 개 보다 강 니다 믿고 지 공동.

상 다 원 에게 것 우

리 꿈 루어질 것 니다.

쪼 가 가 운 역사에 어 러운

도 가 간 니다 그러 우리 다.

같 새 게 시다2003 .

원( )



- 4 -

신년사■

신 희 동

가 여러 !

우 월 리가 직도 귓 에 생생 가 고6

망 새 가 열 습니다 지 리. 多事多難

만 가 습니다 월드컵 공. 2002 ?

마 고 그 과 리 도 에 첫 통 거21

러 습니다.

우리 여 살고 습니다 가2000 2003 .

득 니엄 가 사들 마 고 맞 어

보다 고 생각 니다 지 엇 것 가 생각 지.

다 우리에게 주어진 릴 도 습니다 각.好機

리에 엇 지 쯤 고 고 생각 니

다.

동 마 에 런‘ ’

습니다.

가 막 움 마 도 싹 뿐 여 에“

마 가 생 고 다 에 포개 마 가 마.

매미 가죽 같고 허 어 것 같 것 십

어 검 에 닿 듯 상 다.”

새 벽 에 가 원 여러 에게 닭 여

러 과 우리 습 미 지 습

마 에 니다.



- 5 -

새 시 런 런 계 웁니다 지.

여러 가지 시 거울삼 단계 계 들 우게

것 니다 그러 마다 겪 지만 계 보낸 억.

별 없습니다 고 십상 었습니다. .作心三日 龍頭蛇尾

계 었지만 실 지 못 고 다짐 었지만 지 결여 었

것 니다.

새 경 그 어 보다도 변 가 많癸未年

가 것 상 니다 럼 미 가 실 상 에 내 없.

계 보다 고 실 계 워 것 니다 우리.

열심 뛰어 시다 그러 마 리 에 각.

마 에 우후죽 게 뻗어 간 마주 것

니다.

가 여러 !

집 특별 사 보다 내실

다지 만들고 니다 원들 다지고 마.

리 만들겠습니다 리 맞 고 변 시.

에 동 답 께 시다 우리가 럽.

게 마 리에 고 건강 얼 께 니

다.

여러 새 건강 시고 복 많 십시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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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집(1)■

제

사 매 에 고

간과 겹쳐 득 게

시 에 경시 싱가폴 게 었다.

월 에 경시 월 에2002 7 15 , 2002 7 22

싱가폴 다.

신 동 사 과 주 원 사( , 1 ), ( ,

과 태 원 연 승 격심사 간), ( , ), (

사 과 주 과, ), ( , ), (

원 경상 도 달 었다, ) 6 .

경시 여 사 과 상 사韓珠璇 唐可亮

등 만 담 고 싱가폴 에 우리, 王龍

과 에 당 만Seah Ah Ee Chief Reporter & Editor

들었다.

짧 시간 여 많 보 얻지 못 에 습득

보 료 등 통 여 얻 계 같e- ,

리 다.

에 대하여- -

원 우리 같 곳 에1896 ( )

시 다고 다 시 사 었다고.

재 가 많 쓰 식 에1937唐亞偉 唐亞偉

었다고 다 에 타 도 재. 1939 北京

상 사 고 계 사 경 공市速記協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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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 사 도 다.唐可亮

식 여 가지가 고 없100

각 별 가 직 어 개 도 경시25省

가 가 어 편 주 그곳에 다고

다.

경시 에 원들 내 립 다고 다1981 .

원 도 사 언 계 지 등에300 , ,

지원 가고 사 도 고 었

다 재 컴퓨 만드 사. 亞偉中國語速記

같 건 에 다.

우리 고지원 고 과 원 곳에 보

고 원들과 사 등 고 다

고 다.

규직 사들 원에 만여 도 컴퓨1

고 었 경우 같 체에

식 것 고 원 심 고 도 듯 다.

사 민간과 가에 다 고 고 개월 내지 개월6 8

우 도 실 다고 다 에 여 개 사1 . 100

에 우 사 많 지 컴퓨

우 사 많 지 고 다 컴퓨 도.

사 에 컴퓨1993

직 등에 사 사 많다고 다.

에 업 담 사 도 경우에10

에 지원 주 에 주 식 어 타2 ( ? )

다고 다 공개가 에 상 원 에.

료가 것 리 택동 주, ,

고 다고 다.

고 경시 사 쓴 컴퓨 과“唐可爲

망 역 여 게재 다”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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컴퓨터속 의 현황과 전망“ ”

에 었다 경과 여1896 . 100

컴퓨 시 어들었다 사 에 많. 1950 1960

가들 계 개 에 보 지 고

가 지 역 고 었다.

계 컴퓨 에 사 집단1990

계 연 에 갈 에 없었다 고 민 청.

에 경시 역사가 컴1993 , 亞偉速記式

퓨 특허 개 시 다 재 보. 亞偉中國語速記

가 많 컴퓨 다 어 식보다도 많 상 에

고 가 것 다.

트웨어 시 MS-DOS MS-WINDOWS

여 경 트웨어 개 다WINDOWS2000, WINDOWSXP .

후 컴퓨 개 경 드헷 시 에도 것LINUX

다.

에 었다 그 계 컴퓨.亞偉中國語速記 唐亞偉

원리에 여 연 다 그것 실. 1993

트가 었다 트에 어 보 리, .

경시 경 공 공사 경 사 경, , Huahai , YiBin

과 사 등 다 상당 많 원과 원.

연 에 어 마 내 월 트 커다 과 거 었1994 5

다 후 지 상 가가 트에 가 다. 20 . 亞

월 컴퓨 시 에 시 께1994 5 “1994 ”偉中國語速記

실연 었 그 시 에 많 사 들 평 얻었

다 특 사 과 보도 계 많 평 얻었다. , .

컴퓨 게 연결 다 어.亞偉中國語速記

가 컴퓨 에 직 시 다 사 연 듣고.

계에 다 특별주 보드 마우 가 트 체.

고 편집 사 다 트 에 린트 다. . 亞偉

어 새 운 시 열었다.中國語速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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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공산당 원 당 본1994 11 23 ,

에 가 동 직업 감 검亞偉中國語速記

다 원 가 상 게 심사 고 만. 11

에 달리 것 다 계 고 에 다 결“ . ”

에 도달 다 감 루어지고 언 계에 상 게 보도 다. .

가과 원 실 새 운 과1995 亞偉中國

가 에 에 보 것 결 다 월. 1995 10語速記

경도 에 시 동 열 다 만20 , . 1

객 었다.

가과 원 가 에 편1996 , 亞偉中國語速記

시 고 특허 원 다 등. 2亞偉中國語速記 北京市高新技術産品

상 다.

고 민 원 여 시1997 , 亞偉中國語速記

보 고 에 사건 컴퓨 도 것 승

다 그것 에 사건 에 여 지 개 실.

커다 공헌 다 월 고 민 컴퓨. 11 , 1

컨 트 개 다 가 었다. 12 48 .省

과 에 컨 트가 개 었다 경 도1998 1999 2 , 3 .

컨 트가 에 가 에1 160 180 , 2 180 210

에 간 낭독 었다 컨 트, 3 180 230 30 .

마다 개 고 것 보여 주고 다.

월 에 여러 개 여1998 11 , 靑島

사건 컴퓨 에 심포지움 열었다 고 민 원 원.

것 고 극 도 다 고 트“ ”

다 든 그것 지지 고 사 새.

운 미지 열게 었다.

사 사 사 에1998 亞偉中國語速記

공 시 다 그 후 개. 4 , 20

사가 경시에 립 었고 그 에도 에 가동 것 볼

다 시 커 가고 다 사. . 10

도 가 주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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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보도 에 공 고 다, , , , .

시 개 경 에 사 쪽 공 겨지고

다 에 사건심리에 고 고 각지. 亞偉中國語速記

시 곳에 만 가 다1 .書記 亞偉中國語速記

개 에 공헌 다 개 상 단. 30 ,

과 여 원 경과 강 사 원 진사 원에, , , ,

고 다.亞偉中國語速記

상 원 보 미 사10全國人民代表大會

고 들 내 에 식 사 게 었다 컴퓨.全人代

에 진 보 가게 었다.

싱가폴에 대하여- -

싱가폴 에 고 원 다 원들1 40 94 .

직 가진 사 들 원직과 병 고 다 보.

통 월 사 후 시 에 열리게 어 다 사12 30 .

직원 도 고 그 사 다5, 60 5 .

지 싱가폴 식 든지 어 등

다 사 고 지 고 고 다. Stenographer Reporter .

당 가Stenographer Shorthandwriter 100

고 당 상 쓸 어 다 재 싱가폴Reporter 150 .

체에 도 에 원에 타 각Reporter 20 5 , 10 ,

체에 근 고 다고 다5 .

사 에 에 내15 15

어 시 어 다 보 시. ,

지 가 지 다.

과거에 커 쿨 원 통 사 지( )

재 우 사 거 없어 시 변 색 고 다.

식 직 도 에 미진 많 고 지 고

에 도 시도 고 지 시 고

고 다고 다 컴퓨 에 사가 쓴 만 시.

들 도 다고 다 사 에.

들어가 언 시간 등 체 만 고 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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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게 본 에 시

만 운드 억 가 었다고 다150 ( 28 ) .

다음은 현장에서 작성한 설문 의 내용을 역한 내용이다.

싱가폴 의회의 회의록은 언제 터 간되 시작했습니1) ?

거에 식민지 원 에 열 다-1954 ( 1955 )

간 보 어 다 에 지 도. 700 800

도 보 고 고 본70 CD

과 도 에만 고 원들에게 보내 다E- .

싱가폴은 공용어가 네 가 인데 회의와 회의록은 어떻게 행되고 있습2)

니 ?

원들 어 말 어 타 어 만다린 싱가폴 공 어 가지- , , , ( )

가지 언 사 어 만 듣고 어 만 다.

싱가폴 의회 속 사의 신 은 공무원입니 아니 다른 형태로 고용3) ,

되어서 일을 합니 리고 처우에 대한 만족도는 높습니? ?

싱가폴 사 공 원 고 우에 여 매우 만 고-

다 싱가폴 공 원 보 매우 사 보 도 에 므.

만 도가 다 싱가폴 사에게 트타 과 같 태.

없고 타 고 어 다 싱가폴 사 주 본주.

경 체 여 사 사 같 허 지 다.

싱가폴 의회는 회의록의 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4) ?

가 고 시간 내에 간 다- 48 .

한 회의 경우 속 를 한 든 회의는 회의록을 간하는데 회의5) ( ,

특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 회 간담회 연석회의 공청회 청문회, , , , , ,

등 싱가폴 의회의 경우 회의의 종류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으 든 회)

의의 회의록이 간됩니 ?

본 상 특별 등 만 간 다- , , .

한 회의 경우 회의가 끝나고 원고가 완성되는 것과 동시에 내 용6)

망에 회의록을 게재하고 로 터 일이 경과한 후 외 용 인터넷에LAN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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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록이 풀텍스트로 공개가 되는데 싱가폴은 인터넷에 어떤 식으로 회

의록을 서비스합니 ?

사가 원실 보내 원 본 검-

후 다 그런 다 사 사 트에 공개. , ,

것 가 후 에 내에 루어진다7 10 .

음성인식 의 출현이 속 업무에 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7)

하십니 만일 렇다 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? ?

식 가 사에게 것 고 생각 지만 식 가-

상업 실 지 많 시간 걸릴 것 다 에. 10 15

도 보고 다.

시 지 과 다 태 변 시 다 그.

재 같 우 사 상 없 다.

에 도 고 지 시 도 고

검 다 에 쓰 시 에 만 고 가 다. CAS .

시 과 같 것에도 심 간다CAS .

싱가폴 의회 속 사들의 업무 시스템은 어떠하 인원은 입니8) ?

사가 후 편집 에게 보내고 편집-5 15

든 취 여 만들어 원들에게 보낸다 원.

들 원고 어 원들에게 보내 진다.

회의록 작성 시 수문 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 말한 대로 토씨9) ( ) ?修文

하나도 틀리 않게 대로 록합니 ?

사 들 것 원 지만 복 말 쓸-

없 말 생략 고 못도 다.

사에게 보 계 실시 고 습니 만 그 다10) ?

어 내 주 니 ?

사에 보 특별 없다- .

싱가폴에 속 사들의 협회가 있습니11) ?

-The Singapore Government Shorthand Writers Association

가 다 니 태 원 에 도 다. 150 160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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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집(1)■

최 석

간1. 월: 2002. 10. 25( ) - 28( )

장 소2. 본 동경:

한 대표3.

택- ( )

우- ( )

원 사- ( , )

참석인원4.

주 개 여- 3 200

미 생(3), (1), ( 1)

주 여(200 )

행사내용5.

본 식- 120

경-

리-

동 시 개 보드 시- 4

주요활동6.

본 식1) 120

사-

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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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원2)

시- : 2002. 10. 25( )

내 본 원- :

주 사 담-

다지마* ( )

과 우쓰*

경시 마다*

- 경시 마다 내 원 과 건 에 얽 들 .

경3)

시- : 2002. 10. 26

- : Toshi center hotel

-

도가 가 경 보다 보 곳 고8 ,

도 도 가 들 마 에 고 가지,

가 여 웅 겨루었 가 들 상,

것 보여 어 식 진 다.

경 낭독에 시간 없 실시간 것5

과 시간 가량 주고 본2-3

었다 당 도 다 도 진 었다 낭독 에. 150 .

어 미리 주어 어등 거 연습 도 다.

그러 에 고 에 낭독 고 경

등 간 어 에 러진 시 우리 경 보

다 격 어진 들었다.

각 계4)

계-

우 가 우리 에 여 주변 가 달CAS ,

특징과 청각 막 시 4 2

식 막 실시 여 도가 지 다2 99.8%

시 에 여 다.

미 계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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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그 사 사 여 역사 가, 100

에 실시간 업 가 등 강 다.

계-

에 계 지 못 고 신 에

운 생 여 별 각 지 못

상 었다.

본-

본 체 타 보드 생산 곳 없어 미

계 사 고 그 만 본에 개 사 고 다.

보드 보드 본에 가지 생산 어

가지고 재 게 각 지 못 고 실 고

다 편 지 막.

사 어 청각 막 시도 고 다

거 식 고 사가 식 막

고 다 등 었 어 사 실 다고 고 어

사 실험 고 등 말 달 보 어

웠다.

어5)

동경타워 미 동경타워 본- : 333 NHK

사 곳 평지에 여 타워 체

산타워보다 보 지 고 태도 골 특별 게

미 거 어 보 지 다.

그 에 본 과 사쿠사 등 다- , .

성과7.

본 계 강1)

우리 계 막 우 보2)

각 보드3)

각 과4)

한 스 노 표 사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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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집(1)■

택

일 시 월: 2002 10 25 27～

장 소 본 가 지 다 주변: 東京

TOSHI CENTER HOTEL, CAPITAL TOKYU HOTEL

참가자 택 시 주: ( , SK )代表

사( )

우 컴퓨 공( )

일 정 월 월 후 본 원 시: 2002 10 25

월 계 실시간 업 컨 트2000 10 26

후 식 리120

월 후 에 가2000 10 27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경 원 여러 십니, ?

게 지 마 사드리게 니 갑 도 고 隔世之感

감사 마 니다.

격 지 월 지10 25 27 日本 東～

에 거 본 사에 님 신 여120京 李熙圭

가 어 여러 원님께 드리고 울러 사 내 과 어,報告

가 단 보고 니다.素懷

지 여 본 본 사120 ? ? ?韓 中 美 日

께 가운 거 고 싶다 내 청 었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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님께 신 계 사 님께,李熙圭 申熙東

계 타 간 님들도 각 사 많 타, ,

지 게 게 었 계 개 보 고?本人

사 과 그동 계 맡CAS

우 가 동 습니다.

日本 衆議院 視察※

월 후 공 여 본 리 공 에2002 10 25 ,

도 우리 에 여 곧 본 에 마

내 본 원 시 습니다.

원 사당 겉 습 과 다 없었 본 재직日本

시 달리 계 들 태도가 진지 보여

우리 신 실감 도 습니다.

우리 본 원 사 사 쯔시마 쓰

내 본 원 우리 심 격 실에( ) 田島

과 과 등과 사 고, 2副部長

계 에 담 었습니다 그런 다 본 원. 山田

시 고도 열 내 원 사당 곳 곳( )衛視長

살 었 곳에 특 본 민 직도 가 상

징 재 경 들고 것 고 본

도 엿보 습니다.

우리 내 시 신 민山田

직원들 내 주어 고마웠다고 그 상

그 당시 직원 보여 주 도 습니다.

본 내에 등 동상 그 동상 보 ‘

가 우리 탈 원 신 민 살 주, ’者

생각 시 격 감 들 도 지만 우리 에도

진 에 등 같 타 들 다 결先進文明

본에 질 리가 없었고 과거 같 도 당 지 것

것에 생각 미 새삼 우리 민 욱 각 든



- 18 -

에 가 겠다 것 습니다.

120日本速記 年 記念式 參席 祝辭※

월 에 후 식 사 에 개 본 계 경연10 26

시 습니다 간 낭독 별 가 들. 5

각 열심 닦 실 에 시상식 가,

식 탈 검 후 주 식 우리 슷,

것 같 습니다.

사단 본 사 등 본堀口 宮田女史

간 들과 사 고 식사 마 후에 드傳統 日式

어 사 에 습니다120 .日本速記 年 記念式

식 에 사 경과보고가 본 사말堀口

었고 어 미 마 본 신 여李熙圭

사 습니다 우 가 통역 에 계 사( ). 美國 某

가 사 고 에 내 사 에 원, 中國

산 었 신 본에 계 우고 여

생 여 습니다.

여 에 도 가지고 갔 간단 각 지역에

본 들과 우 었고 시 후에 본 120

리 리에 개 었습니다.

식 과 리 에 본 들 ,北海道

각지에 사 본 고 상 림,老 中年

사 재 에 업 열심 고,

사 등 다 습니다 들 어울 뷔 식 식사 께 재.

사 진 여 겼습니다 특 귀.

우리 주 에 마 리본 들어 트

가 에 달 러 산도 얼마 들

고 껏 돋울 어 우리도 시도 보 겠다

생각 들었습니다 여 튼 본 원들에게 계.

재 각 었 것 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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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日本速記協會 國際電子機械速記會議 東京都 議會 視察※

월 본 주 계 가 었10 27

계 에 과 후 에 질 답 었?日本

고 어 우리 계 에 과美國

께 질 답 었습니다 우리 경우 우 께 사? .

에 고 질 답 시간 었 그런?

과 거 었 계 에 도 미 진

어 었고 본과 우리보다 못 상태 습니다.

시 원 에 없었 월 본10 26 120東京都

식 리 에 고 리 운 여東京都

우리 간 원 에 도 거 없

여 가 었습니다.

역사가 말 지만 시 규 에,日本 東京都 都

원 못지 들 민 울시 도 원

고 었습니다 가 볼 울시 사 에 직.

계가 루어지지 고 것 같 가

어 본 계 삼 우리도 울시他山之石

들과 돈독 가 습니다.

미 마 러 사진에게도 고 울시 계

에게도 습니다마 후 에 욱 주시

니다.

낙수※

게 지 겠 경험들 후 들에게 다 마 고가

여 본에 었 개 고 니다.

만에 다시 본 습 도 보고 월10 26

에 도쿄 시내 미니 습니다 본 도쿄타워 본 신공. , ,

사 시 등 월 에 신주꾸10 27 ,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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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도쿄돔과 과거 통 시 통 당, 朴 金大中

등 다 보 운지에 본

식 본 간 식 당 사 보신

가 식사 께 동경 시내 경私費

시 주었고 우리 에게 그만 도 사주었습니다.

다시 감사 드립니다 께 주신 리본 에 샘.

여 후 사에 고가 도 겠습니다.

동경 시내 어 곳 가 고 지진 심 여 지 든 건

과 도 견고 보 습니다 상 내 과 곳곳에.

습들 볼 었 특 식 에 많,

식 지 우리 달리 식 도 맞게

식 없 본 사 들 식 우리가 본

고 생각 었습니다.

본 시내 가 우리 동과 사 상가 가, ,

가 등 특 별 리 어 어 본 민 단 보

듯 습니다.

내 지 어 주신 여러 원님께 감사드리 시 든,

시 원 니다.日就月將

필자 略歷※

1938. 生

민 원 속 과 에 시 근무1959. ,錄事

건설 계 속 업무 담당1960.

민 원 속 과 행정서 속 업무 시 근무1961. ( ) ,

편집업무 담당1990.

퇴 령 수1994. ( )

앙 학 학원 산업 학 과정 수료ITP

경 주 소 역

시 나라주 소 표S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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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미나지상중계■

선

리 사 도 사 별 탈 없 러내

많 사 들 보 지 게 마 다 우리가.

미 거 사 지도 어 째10 .

우가 생겨 첫 미 에 그 진 과

다고 지만 간 심 들 마.

언 같다.

그 에 틀 리도 식 고 가운 얼 들도 볼 겸 가 다1 ,

원들 진 상에 것 것 맛 게 어만 주 그만 지만

진 니 도 맛 런 상 리 집

신경 어 많 지.

미 쯤 각 그 말 새 없 주 다3 .

동 등 동에 든 사 겨 고 경 거리, ,

등 겨 지원 도 고 맡

원 에 지 신경 고······

그러다 보 미 루 사 만 갈 다.

가 고 그 말 개시다.

월 일 세미나 당일6 1 .

집 마지막 검에 들어가고 울에 원들

시 다 동 지 못 님도 계시고 낯.

연결 지 원들도 가 생 얼 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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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지만 들 가 가운 것 어떻든.

탄 리 타 에 사 만 그 사실 만.

도 새 가 럼 껴지 것과 같 것 게다 만에 만 얼.

들과 사 고 원체 가 드 어 시간들.

우리 원들에게 말 시간 그리고 가,

미 여 마 가득 싣고

어 다.～

신 살 고 도 에 들어 산과

들 새 에 펼쳐진다 만에 보 산과 들 우리 들.

게 다 경 가 다 보다 곳에 께 다 체.

가 우리 욱 들 게 것 닐 시간 도 달 우리 태운. 1

미 상 리 트에 도 다.

고 상 리 트 다 시 갖 고 어 가 단 들

도 맞 다 사에 가 지 못 원들도 에.

쯤 들러 보 듯싶다.

지 에 원들 도 짐 고 었다 우리 그간.

주고 미 다.

미 곧 진 었다 미.

통 들 공통 에 공감 고 개

께 계 가 다 규 님 사말 시

본격 주 에 들어갔다.

첫 째 주 울산 과 재 과 경 님

후 상 상과 업 상당 컴퓨 리?VDT ?

사들 공통 당 건강 여 지 체

열심 열 보 다 주 여 사 에 실시.

사 결과에 도 사들 후 상당 심각 것VDT

타 체 마 것 생각 다.

어 진 원 원 ?

에 우리들 도 지만 단 평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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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게 지 못 에 원들 미 에

다 귀 듣 것 니 마 듣 다고 지 가. .

들 시 마 지 상 어 시간 었

다.

마지막 주 곤 사 운 실 사 연? ?

실 직 주 여 지 사 진지 에 진

었 실 사 별 곁들여 원들에게 실질

많 도움 었 것 보 다.

게 든 주 가 고 우리 웃 과 삼

식사 보 보 골 맛 게 후 사

트 동 다 닥 워 고.

겨운 여 시간 진 진 가 과 같 에

식 웃 도 지만 리 리 뛰고 사 우리 어

새 가 듯 겁 만 다 에 취 고 겨운 에.

취 그 그 게 짧게만 껴 다 도 탕 쏟.

내고도 우리들 평 못 다 들 도

취 에 시간 가 다.

월 일 둘 날6 2 .

째 도 원들 께 상 맞 고 시원

고 도 시 경 등 삼삼,

럽게 시간 간 결 다 다 그런 다. 12

시경 에 고 사진 마 후 독립 마지막

움 에 미 든 마 리 다10 .

돌 짧 동 우리 많 것 얻 듯, 1 2

다 우리 미 동 께 생각 고 께 움직 다 도 그. .

게 어갈 것 다 에 보여 주었.

습 우리 그 시간 지 것 다 그리고 마다 가슴 에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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께 시간 억

간직 것 다 그 에 내가 께 었 게 생각 것 다. .

든 사 마 도 도 주신 든 들에게 감

사드리 변 없 단결 습 원 본다.

보 사무처 속 과 담당( , 1 1 )

제 회 속 학술세미나 결과 고10

일 시1. : 2002. 6. 1 6. 2～

장 소2. 천안상록리조트 충청남도 천안시 수신 소재: ( )

참가인원3. 회 의회 타 총: 69 / 72 / 29 / 170

학술세미나 주제 표4.

후 임상양상과 예 대책1) VDT

최경효 울산대학 의과대학 서울아산 원 재활의학과 수- ( ( ) )

현대음악의 이해 천호선 회 문화 위원회 수석전문위원2) - ( )

의회운영의 실제사례 연 의회의사실무를 심으로3) ( )

성곤 회사무처 의사 장- ( )

속 경 대회 결과5.

상 산 역시 신상오 고 선 이경남: ( , , )

은상 회사무처 주정순 유경화 최영림: ( , , )

동상 회사무처 정현 윤미영 최혜련: ( , ,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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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의회 탐방■

정 향

도시 미지에 겨울연가 도시‘ ’

진 에 다운 겨울도시 에 리 강원도!

개 고 다.

맥 고도 신 여 에 주 어637 ( )

통 그 우 주 고 그 후 주 삭주 리우다,

가 태 에 재 개 고 도1412 ( 3 )

었다 후 도청 개 강원. 1910

도청 재지가 었다.

겨울 복 에 가 겨울도시 경 에 몸 싣고 겨울,

여 사실 강원도 취재 다 생각보다 런 맞-

듯 다 역에 내리 겨울 가 내리고 었다 내리- .

마 컸 그리 갑지 겨울 다? .

동에 에 도 니 미 원 에 다

리고 었고 계 님 님 여 원들,

우리 주었다 가 지 얼마 지 시 어.

지 사 실에 들어 간 주 껴 다.

강원도 에 사계 님 었다 에.

그리고 에 다 갖고 계신 생각,

들었다.

강원도 다 곳과 달리 실 실시 고 고

뿐만 니 도 여 등 에 어C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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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어 못지 시 갖 고 었다 사가. 8 2 1

편 어 개 상 원 담당 고 개월에4 6

원 여 업 담 고 30

맞 실 사들 말 새가 없어 보 다8 .

다만 원 에 등8 , ,

에 지 과 고 어 신 에 어

운 다고 다 간 어 엇보다도. -

신 과 다고 보 마리

사 생 다 지 계 어 지 ?

우리 상 원 과 본 후 리 겨 본

격 우리들 만 었다 그 심시간(?) . ?

도 가 계 었다.

강원도 도 여 지 마 가지 가 실 당 실

사들 직 다 다 월 시. 2003 2

컴퓨 에 담감 과 업 직업병에 것 등,

었다 런 여러 가지 사 컴퓨 에 생.

에 에 드 들 주었 우리 에

없었다 컴퓨 사 민 원 감사 겪. ,

도 컴퓨 계 트 사태 가 생 여(?)

가 가 다 것 다 상에 그러 그 간 어떻게.( , ...)

거리 닭갈 맛 심 우리 다시 여

못다 계 었다 여 닭갈 맛 게.( ,

닭갈 없 닭갈 같 시 답니다 닭 에.

우러 욱 맛 다고 .)

원 계 업 경 직 미 지만 결

가고 습 보 다 에 사 실 상 업.

것 꾸었 새 에 지 에 사 실 지상3

가 것 원 고 다 새 에도 껴 주 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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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계 었 과 직 미 원 결3

다 망도 었다 쪼 강원도 원들.

꿈 루어 다 꿈 루어진다.( .)★

우리 담 거웠 탐 취재 마 리 지었다.

우리 에 강원도 취재 많 에 타 움

다 강원도 내에 개 시 개 개 시 에만. 7 11 6 ?

사가 다고 다 시 에 사가 없다 말 들었.

말 고 직도 우리 곳곳에 과 고 사

사 들 다 사실 타 웠다.

겨울 닭갈 내 울 돌 경 에 내

신에 돌 보 다 역사 막 고.

신 과연 과 에 보 얼마만

보……

겠다 다짐 본다.

보 사무처 속 과 담당( , 2 2 )

강원도 소개

적은 만 인 는 만 이다 동쪽으로 동1 6873.72 , 155 2667 (1999) .㎢

해에 접해 있고 서쪽으로 황해도 경 도 쪽으로 황해도 함경남, · , ·

도 남쪽으로 경상 도 충청 도와 만난다, · .

년 으로 가 수는 만 가 이 행정 역은 시1999 50 668 7 11 24

읍 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내에서는 홍천 이 가장 넓으 인95 . ,

는 원주시가 가장 많다 도청소재 는 춘천시 의동이다 강원도의. .

상 물로 도의 꽃은 철쭉 도의 새는 뻐꾹새 도의 나무는 잣나무 도, , ,

의 동물은 달곰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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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의회 연혁| |

초대 강원도의회(1956. 9. 6 1960. 12. 20)ㆍ ～

초대 도의원 선거- 1956. 8. 13 (25 )

초대 도의회 개원-

제 대 강원도의회2 (1960. 12. 21 1961. 5. 16)ㆍ ～

제 대 도의원 선거- 1960. 12. 12 2 (28 )

제 대 도의회 개원- 1960. 12. 21 2

의회 해산 사혁 위원회 포고 제 호- 1961. 5. 16 (5?16 4 )

제 대 강원도의회3 (1991. 7. 8 1995. 7. 12)ㆍ ～

제 대 도의원 선거- 1991. 6. 20 3 (54 )

제 대 도의회 개원 전 의장단 선출- 1991. 7. 8 3 ( )

제 대 강원도의회4 (1995. 7. 13 1998. 7.12)ㆍ ～

제 대 도의원 선거- 1995. 6. 27 4 (58 )

제 대 도의회 개원 전 의장단 선출- 1995. 7. 13 4 ( )

제 대 강원도의회5 (1998. 7. 13 2002. 7. 14)ㆍ ～

제 대 도의원 선거- 1998. 6. 4 5 (47 )

제 대 도의회 개원 전 의장단 선출- 1998. 7. 13 5 ( )

제 대 강원도의회6 (2002. 7. 15 2006. 7. 14)ㆍ ～

제 대 도의원 선거- 2002. 6. 13 6 (43 )

제 대 도의회 개원 전 의장단 선출- 2002. 7. 15 6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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닭갈비의 유래

닭갈 신 시 에 었다1,400

고 지 강원 본 리에 사 닭 고50

집 시 다 동에 시 다 말 다70 .

실 것 동 닭갈 골 심 개 업70 4

가 본격 닭갈 리 시 다 것 다.

닭갈 말 원 에 사 었다 닭갈 냄 에‘ ’ .

고 닭 리 것 과 태 에 지 도 식

다.

에 에 쇠 얹어 닭고 리 닭갈 가 었

닭갈 등 닭갈 가 태어 것 다 에71 .

닭갈 가 달 경 지역에 업 고 도계

많 다.

닭갈 지 도 그 맛과 에 가격 단 싸 에(70

닭갈 값 원 었다 생갈 민갈 별1 100 .) ‘ ’, ‘ ’

어 다.

만드는< >

고 닭갈 에 골고루 시간 재운다1. 7 8 .～

겁게 달 후 에 고 도톰 게 고 마2. , ,

당근 다, .

에 재운 갈 얹 다3. .②

닭갈 께 볶다가 닭갈 가 당 게4.

다.



- 30 -

■

보

우리 훈민 보 실 보 건( 70 ), ( 151 ) 2

원 에 계3 ('97. 9.29 10. 1)∼

산 등 고 청 도 청주시에 개5 (2001.6.27∼

여 승 원 보 직지심체 등 우리6.29) ( 303 )

산 등 개 각 산 계 산2 11 21

등 다.

우리 건 계 산 보 게 어 가4

우리 우 과 독 사 에 리 공 게 었다.

계 산(Memory of the World) ?

계 산 도 고 보(Memory of the World)

등에 보 험에 보 고 신 통

여 값진 보 공 여 에? 1992

진 고 사업 다 러 계 산 등 통.

우리 쇄 우 에 공 계 마 과 동

시에 산 보 리에 지원

과 거 다.

사업 사 가 가 등, , , 14

보사업 산 원 (International Advisory

에 주 고 계 산 신청 격에 없Committee)

어 리 뿐만 니 개 단체도 게 등, , ,

신청 가 다 계 산 연 산 등 럼 가 간.(

사업 니 그 사업 진 고 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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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민정음

훈민 가 리

4

그 지 사 가 우리말과 가

다 어 체계여

다 들 워 사 없 사실

타 워 여 에 우리25 (1443)

말 에 체계 고

훈민 다.

에 지 등28 (1446)

간 훈민 고 다33 1 .

가 어 어 훈민 본 훈민 원본 고도

다 본 경 경 동 어 고가에 견 것. 1940

내에 귀 본 다.

조선왕조실록

실 후에 특별 사고

에 각각 보 진( ) 1史庫

과 병 거 사고 실 들 병

에 실 도 그 마다 재 간

거 보 여 지 산 태20 ,

산 상산 산 사고에 각각, , 4 1

여 내 다 산 태 산 사고 실 가 당시 경. , 1910

다가 복 후 울 규 각에 그

어 재에 고 다 산 사고 실 본 었다가.

동 지진 실 어 재 만 다 상산본27 .

각에 어 다가 쟁 당시 가 가 재1950

에 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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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

승 원 시

실 승 원 1623 1910

지 간 역 들 루 과288 ,

지시 각 보고 각, , ,

상 등 연 다.

실 사후 사 들에? ?

편집 료 승 원 당시 경 사 등2 ? ? · · · ·

에 생생 역사 그 사료 다 간 매1 . 288

보 상 료 에 변 과,

등 그 사료 가 가 매우 다.

심체요절

직지심체 고 시 승 운 상

역 들 편( ) ( ) ·佛祖 法話

고 청주 에1377

사에 쇄 어 재 그 ( )下卷

게 리 립도 에 보 어

계 고 본 다( ) .最古

에 지 지 신청 든 산

심 다 사 에 지 신청 직지심체'98

도 심 었 에 그 등 망

계 산 등 가 니 산 체

가 에 다 에 주 여 에 고 본( )最古

그 경 경 과 께 계 고 본 직지심(1455 ) ( )最古

체 도 등 게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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록하는 사회

서삼 한 전산원 원

계가 꿈꾸 미 사 가 본 보 니다“ .”

근 가 어 계 보 가 들 말 다(IT) .

십 간 보 진에 몸담 내 에 런 사

주 듣 다 럴 마다 미 지만 내가 헛 지.

싶어 다 그러 직 말 우리가 과연 도.

사 들어도 가 싶어 겁 가 많다.

보 계 고 지 지만 그 에 룬 것에 답 많

지 다 가 보 통 고 었 그.

것 사 만들 다 곳에 만 진실 싹트고 진실.

에 만 진 신뢰사 가 다 신뢰 개 과 업.

가가 가 도가 니겠 가.

그 다 엇 사 루 가 그것 에.

공개 진다 공식 재 과 업 도. ,

가감 없 게 다 에 삭 결 웃지.

못 동도 못 게 다.

미 에 랫동 통역 진실

사들 리에 게 니 에 다 사실

곤 다 에 어 재도 거짓말 고 가.

것 본 없 다.

우리 말 지 에 시 보다 못 것 닌가

생각 든다 후보 들 간단 병역 리 건 고.

가 게 진 고 도 민 지 도 시원 게 그 진실 지

못 다 그뿐 니다 없 니 거짓말 득 다 생각 우리. .

사 에 만연 다 에 우리 지 개. 102 40

에 고 다 지 동 가 원 고. 2

다 원 가 룬 도 러울 지만.

여 다 통 사 건 보.

우 사업 도 리 여 가 닌가 싶다.

사 가 진사 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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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

조

격 그 마 에 겨웠 간들 듯 내리고 시험“ !” ‘ ’

살 맞 다 동시에 지.

들 마 럼 쳐 지 간다.

월 말 원고 리가 고 가 어 가1999 12 ,

운 승진시험 다 승진과 과 계없, ?

공 에 매료 어 내게 당 그지없 식 었다.

그 후 심 내어 본 것 원 었 니 그 말,

운 고 에 달리 지 닷없 통 !

쪽 엉 에 시 닥 지 내뻗 듯

우째 런 마 도 없 삼 리고 말‘ ’……

다 그 게 시 통 곧 낫겠지. ‘ ’

과 닌 병마 싸움 리 주곡 도 리에5

들 도 고통 러운 계 었다 그럼에도.

고 미 럽게도 내 포 지 못 고 단 시험 도 보‘ ’

심과 시험 니 결과 격 에 그것 많.

사 들 에 우 지 과 리 .禍

내게 시험도 다 가 어 지 과 심만

지 다 경고 것 다.

그러 것만 니었다 병원과 지 원 건강 원 등. , ,

미가 보 지 직 심각 게 고

개 평 원 지 째 월 말20 2000 8 ,

도 것 같지 통 들 니 언 그랬 싶게

것 닌가 그 언 들지만 마 격보다! ‘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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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결 지 다 그 당시 신체 건강.

지 지만 건강 마 과 사 삶 꾸 가 사 들에게

어 에 살 다 체만 도 그 고맙다고

만 삶 니 어 것보다 얻 것 많 지

다.

건강 주역 갑 등 동 에 심취 여 시간,

가 고 월 보냈고 월 다시 지2 2002 1 ,

상태에 시험 그 지독 통 억 살2

엇보다도 움 다 만 다 그냥 시험 리 달.

리고 심 뿐 그러 어 랴 에 건강 우 심. ! ‘

리지 말고 고 마 다 니 결 마 편 지고 공’

그 게 재미 가 없었다 그 에 지 내.

들 새겨지고 리 생각 내 들 억 닥에

다시 니 얼마 고마운 가!

그러 월 어들 강상태 지 공 진 없 지지 진 만3

고 엎 격 공 곳도 워 니 심경

만 다 다 주 들 도움 다시 심.

시간에 도 통 몸과 마 고 식사 후 원 연못

주 산 망 심 그러 도 료.

고 도 가 운 산과 커다 주 리

결 에 니 산에 고 마 공 고 도사 내

어 게 내보 없었다 그런 우 러운 닝들도.

다운 억 다가 다 그 포 리고 에.

것 공 그 체에 미 뿐 격 공‘

얻어지 산 같 것 다 그뿐 랴 많’ . !

어 주 계 님 건강과 강 신감 께 어,

어 주 원 원 님 새벽 에 가 말 없 도,

지 주 님 그 에도 많 님 동료 후 들 리 없, , ,

원 말 없 질 커다 었다.

드 어 결 시험 에 어 니 어 지 평 에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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듣지 못 리가 다 짐 생각 니 시험.

걸 마 가볍다.

그런 럴 가 가슴 편 도 럼 타 움‘ ’……

다 단 마 가 고 펼쳐든 시험지 평. ,

평 심 게 다루어 주 들 그러 만 지 시간!

여 에 지 다 답 쓰 만 들고 없 리 만10

니 여 러 없다 후 각 지 다 마‘ . ,……

다짐과 께 지 쏟 건만 것도 시간에 쫓겨

어내지 못 다 마 그 돈다.

그랬다 그것 못 내게 내 신 었다 격 었다 말. .

듣 간 그동 어 주신 많 들 얼 마

냥 감사 다 말 새어 것 만 어낸

것 니 다 많 들 결집 어 얻어진 결과.

도 에 다시 못다 드린 감사 마 지 통 듬

뿍 드리고 싶다 편 실 말 새삼 지. ‘ 7, 3’運

말 것만 같 같 시험 고생 신 님 동료 들께,

미 고맙다 사 말 건 든다.

다 다 신없 보내다 보니 어, 2002

새 벽 다 과연 개월 짓 신 계 맡2003 . 6

냈 지 겠다 에 골 견.

후 직원 다- -

마 에 새 다 신 계

몸 림 어 니었 생각

니 새삼 러움 다.

개 도 변 가 많 2002

과 께 내 에게 다짐 본다.

마 사 에 사 승진 상 실시 시

훈 에 원 여러 께 개 고 다.素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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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

조 영 기

프롤로그

시 에 발맞춰 경쟁 고가 한 심사 고 는바

그 책 경 사 문 답사함? ? ? ?

한 악과 함께 법보 동에 여하고 그 어 신 리

역량과 질 높 는 계 가 번 해 시찰 개

도 승진 가 다 커다란 물 하나 다.

상세 보고 및 소감

덴마크.Ⅰ

월 일 월 덴마크 코펜하겐7 8 ( ) :♠

약 여 개 루어진 나라 마크는 안400 431⑴ ㎢

과 낙농 나라 알 나 스트리아 라하우스 프랑

스 개 문 한 바 스크 컬어지는 산업3 ‘ ’ ?

공업 도 하다.

바 킹 후 마크 들 늘날 낙농과 공업 등 풍⑵

운 생 누리고 마트는 마약 한 범죄 방지하,

해 나라에 직 마약 지 하고 고 동 결 계 최초 허,

할 만큼 나라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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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 집 계단에 지 리고 심지어 득 지76%

릴 도 게 징 그것 병원 등

거 료 고 등 사 에 사 보 도가 주

루어 민들 고 감 다.

사 보 도가 미 우리 가 마

킹 고 사료 다 럽 가들 가 주. 5 6～

간다 사실 우리 러움 내게 다.

사당 에 리 고 에 개 고뇌4 ‘⑶

상 민생 돌보 원 직 워 주 상징 미’

담고 다 원 상 포 가 여. 179 , 35%

원 여 가 상당 듯 우리 도 리 게

었 러움 움 다.

에 째 도시 마 도 겐⑷

건 사고 다 많 공원과 게 산‘ ’ .

리 지 리 그 에 걸맞‘green city’

게 도시가 게 돈 어 집들 들 꾸 그들,

가 어 듯 다 들 경에도 많 민들.

생 도 고 량 도

볕 들 시 곳 지 고 훌훌

어 진다 다 산 간 우리 런 경에.

그 마 에 볕 귀 런 습 연 러

운 다.

동 에 어상과 마 강 어 니‘⑸

상 상징 듯 마리 몰고 가 역동 여신 각상’

게 보 별것 닌 것 겐 시

계 시 에 내 그들 지 움 엿볼 었다 런 것 우.

리 산업 워 듯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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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에 공개 지 지만 마 여⑹

근 건 시 다 마리엔보 근 병과

루어 가 새삼 게 다.

지 견고 도 싫 지 단 식⑺

어 그룬 달 사가 우리 운동4H

단 삼 다 곳 니 감 가 달 다.

개신 마틴루 그룬 사 사 동 지평

마 사 보 도 시 열었다고 다.

노르웨이.Ⅱ

월 일 화 오슬로7 9 ( ) :♠

우리 감탄 내 에 만 연 웨 !⑴

킹 시 엔 진 여겨 지 원 보고 ,

다운 원 거듭났 니 연 보 도 새 게 시

웨 민 없 과 지가 돋보 연 사,

연과 어 살 그들 삶 연 연 에 새 새 껴

진다 연 경 보 산업 도 그리 탐탁 여 지.

그들과 달리 도 곳 고 지 식

업 들 게 어 연 경 훼 우리 실

타 다 우리도 후 들에게 주어.

.……

많 월 마 웨 지 에 다가 독립1905⑵

웨 도 슬 심가에 타운 슬 시청사

평 상 상 다 우리 사 들에게 통 평. 金大中

상 상 매 컴 통 진 도시 그리 낯 지 ,

곳 지 근감과 뿌듯 마 껴진다 월드컵.

웨 시 에 상 습 보“ !”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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료 당에 강 진 료 시 주었4

심 어 가 쓱 다.

리 슬 여 럽 주‘ ’

킹들 가 사 도시 킹 도 별 어 다‘ ’ .

원 민 었 민 러 민가 에 시청

건 고 지 가 가 다고 니 말, 隔世之感

게 곳 다.

웨 원 에 여165⑶

어 럽 여 워 실감 다 여 원 여.

게 민생 다루리 믿 었 다.

웨 들 워 상과 귀 게 여겨 가 거 없고,

없 거지가 없 가 펼쳐지 다, .

킹 에 복원 어 시 킹 건3 9⑷

것 그 당시 킹 생 상 엿볼 그

그 여 사 었다.

우리에게 킹 미지가 강 게 그‘ ’ ‘ ’

당시 생 사 어 워 그랬 뿐 많 업 룬 재

어 다 것 킹 후 들 강 다.

계 각가 타 겔 에193⑸

겔 각공원 간 생 병사 등 동 사상,

겨지 곳 다 생 고뇌 생 각탑. ‘ ’

상 었고 상 웃 지어질 도, ‘ ’

실감 게 어 다.

동계 림 개 당시 쇼트트 에 거 들⑹

태극 리 청 여 원 다 웨 에 산 지(

마 가 드 새 운 감동 지 릴27 )

보 니 어릴 에 가 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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웨 들 생 에 에 과 사

럼 쳐간다.

웨 등 내내 담 동 여 들 가6

고 등 내내 가 공개 지 고등 공

택 다고 다.

웨 산 동 산 갖 다 열80% pay 1 .⑺

달 산 고 리 억만 도 만 시100% pay ,

가에 돈 지 다니 우리 산 들 러움 살 만 다.

에 원 가 산편 시 원 것 2

다고 다 것 미 에 그들 강 지.

엿볼 다.

월 일 수 오따르의 숲과 호수 브릭스달의 푸른 빙하7 10 ( ) : ,♠

지 많 사 지만 과 통 건 식⑴

색 지 여 떼들 우리,

맞 고 없 펼쳐지 산들 진 과 없, !

펼쳐지 맑고 우리 시원 게 다.

색과 만 감도 계곡1⑵

실거림 그리고 신 도 개,

여 었다 색 어우러! 2500 1

러내리다 드 어 엄 폭포 루 산과 산 사 계곡

럼 거 게 보 릭 달 엄 경 그

체가 다 그곳 마 니 마. 2500

귀 듯 각 어 고 .……

월 일 가우팡에르 송내 피요르드 협곡7 11 ( ) : ( )♠

여 드 엔에 계에 가 , 205⑴ ㎞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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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 시 에 여진 곡U

다 계곡 상단에 몽 꿈 듯 개 우 어.

지 폭포 편 런가 마시 어진다 만! 10詩

에 내 보낸 감 주런가!

폭포 많 생 가 여 쟁 시‘ ’⑵

에 강 가 것 도산업 어 골짜(?)

에도 공 고 지 다 그러 징 드.

벽 에 집 짓고 산다고 니 어 도 달갑지 !

월 일 르겐의 리 생가 물7 12 ( ) :♠

웨 도시 계 미 겐2⑴

언 집들 달 습 고 럽

커튼과 색색 갖가지 식 마도 상과, 1

맑 도 도 볕 그리운 럽365 100

후 생겼겠지만 마 그 들 변 주 듯 다.

지 과 트 등 그리그 생가 트‘⑵ 〈 〉 〈 〉

우겐 리우 닷가 근 언 에 리 여 곡 었’

듯!

스웨덴.Ⅲ

월 토 스웨덴 스톡홀름 왕 감라스탄 사 물 시청사7 13( ) : , , ,♠

경 킹 동 시 에 역사 에 등9⑴

웨 강 드 웨 지 도,

에 러 독립 가 루었다11 .

통 가진 웨 도 도시‘ ’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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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움 닉 럼 계에 가 다운 도’ ‘

다.

웨 특 태어 곳 여 개 통350

많 재산 었 그것 공 에 지 여 사후에 ?

리 평 상 여 게 었고 언에 평 상만? ? ? ,

웨 에 겨주고 웨 에 경 상도, 1901

여 고 다.

시청사 내 매 월 경에 열리 상 상 직후‘ ’ 12 10

열리 만 다.

웨 과시 건 었다가 몰 웨 실⑶

사 에 견 어 만 에 었다 그1956 333 1961 .

어마어마 규 그 당시 웨 어 도 지 짐

다.

핀란드.Ⅳ

월 일 핀란드 헬싱키의 시 리우스 공원 원로원 장 암석 회7 14( ) : , ,♠

상 몰 곧 새 다 달 드 헬,⑴

싱 에 도 니 간헐 가 내리 다 럽에 고

여 특 살 우리 다.

드 웨 과 러시 지 다가 에 러 드 공1920

독립 가 산림 닭에 등 업과, 70%

업 달 산업도 달 다IT .

드 통 심 통 에 직 거6⑵

원 그 여 원 다 당 개, 200 74 . 8

당 립 사 민주당 연 고 다, 4 .

드 웨 럽 들여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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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특 시 리우 드 계 어 린.

드가 가 다 시 리우 공원 간 시.

리우 시 리우 상 상 그, 〈 〉

러시 식민시 민 말살 시 독립에 염원 담 다고

다.

원 원 루 변 헬싱 ,⑷

상징 청사 상집 실 쪽 상징 헬싱,

립 본 건 경 상징 듯 당 가게들 사각,

드 상징 곳 다.

에 드어 러시 산드 동상2

독립 후 시 곽 시도 러시1917

사 강 산 었 지 에 어

드 도 러시 극 지 어 없

듯 싶다.

습 탈 독특 게,⑸

단 연 특 연 과가 우 여

업 주 루어지고 간 매우 색 다, .

러시아.Ⅴ

월 월 일 상트 페테르 르크의 에르미타주 립 물 여름7 15( ) 16 : ,♠ ～

전 카잔성당 피터폴 요새, ,

드역에 러시 시간여 달 도 곳 동7⑴

진 러시 도 닌그 드 상트 그( ) !

냉 에 사 주 맹주 미 과 께 계 강

러시 트 개 과 께 본주 결1991 ‘ ’

들 사 고 후쿠 마가 역사 언 고, ‘ ’

것 럼 사 주 가체 몰 탈냉 시 열게 본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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었다.

사 주 가 후 여 지 경 매10 ?⑵

우 상태 러시 과거 과 사 습

공 주 미 운 곳 다.

러시 도 미 계에 가 가77 , 1.8

지고 여러 경 고 특 동쪽 과,

고 어 에 미 매우 다고 겠다.

상트 러시 에 째 도시 럽 가‘⑶

통 에 걸맞게 특징들 많 보 고 곳’

다 특 월 볼 경 가 쪽 니. 6 7 ‘ ’～

고 만 다.

상트 당시 트 그 드 에트 시 닌그, ‘ ’, ‘

드 거쳐 재 과거 었 상트 귀’ ‘ ’

통 곳 동 과 많 역사 었 여실

다.

러시 사 러시 들 도 고 리‘ ’, ‘ ’ (⑷

고 가 들과 상트 귀 들 여 보냈)

곳 다 개 들 루어진 계단식 폭포 태. 140

다운 습과 어우러 연 고 어 마

웠 시 쇠 실감 다.

마상에 말에 공1 ( ) ‘ ’ , (

원과 랫 공원 어 편 랫 공원에 재 삼) ‘ ’

에 겨진 고 습 웨 것 보

웨 과 간 쟁 가 러시 들 웨 에23

강 개심 게 드러 다.

개 린도 식 러싸 당 당 후94⑸

폴 쟁에 승리 거 어 복 당 통 러시‘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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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징 도 다.

습 도시 지 워진 울1703⑹

새 겸 삶과 죽 새18

고 벽 에 에 겼 당시 시 다 새, .

울 당 상트 에 가 탑 다.

월 일 수 스크 은 장 크레믈린 스크 대학7 17 ( ) : , ,♠

러시 내 통 도 계 도시 ,⑴

경 심지 린 심 원? ?

어 다.

계 가가 싸 러시 돈 가 곳 몰린다니 상2 , 90%

트 다 가 껴진다 들 엄청 리.

사10 90 ?

러시 경 가 어 다고 가 다고 만

많 재 원 보 고 어 지 우리 지

재가 다 가 드 말에 지 감 껴

진다.

탈린 통 시 고 사업30 3S

에 그리고 , ,

같 계 가 등 가 달 어 심지어 청

들도 상 럼 우리 산 상

리고 산다고 니 러시 에 게 포 어 우리들에게

그 말 격 었다.

경 과 월 월 경 리120$ 170$～

들 가 심각 경우 연 도 과가, pay

가 만 에 만 등 다고 다 에 월 어떻게2 $ 5 $ . 120$

살 사 주 체 에 집 주고 주고, ,

계 에 별 지 다 들 니 그 가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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곳곳에 에 삼 과 고 보니LG⑵

심 껴 다 월드컵 경 우리 과 마.

원 러시 들에게도 에 상 겼다고 다.

우리 러 여 재 가진 러시

역 욱 것 통 에 어 도 주변 강 러시, 4

것 다.

편 공산주 시 에 가 억 에도 고 민 개개⑶

마 에 러시 답고 엄 많 사원들

우리 시 집 시 에 다 러시 십 가.

십 가 사 다 특 습 고 어 욱 었다.

러시 상징 리 독 리상,⑷

독 리 리 쪽 리 쪽 주, ,

상징 삼 립 고 다 러시 통. 1

가 우리 달리 상 지50%

지 통 다 재 미 틴 통. 52%

득 민 과 께 꿈꾸 가 경2

복에 주 고 다 다.

간 러시 고 몽골 복시200⑸

지어진 다운 실리 사원 각 각색 색 늬

개 돔 지 루어진 그리 사원9

진 에 어 객 시 사 다고 우리 갔

게도 쪽 공사 었다.

심 에 믈린 러시 어 새 미‘ ’⑹

에 지 다 건, 15

다 닌 탈린 후루시 고 가 여 에. , , ,

동 다고 다 우리 럽고 리 마.

지 도 지 없 사 어 믈린 고‘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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믈린 에 많 건 들과 보 등 러시 가 집

어 었다.

그 지 만 뚫린 지 승100m ,⑺

경험 통 그 들 쟁 태 엿볼 었 통 에

도 단편 마 체험 계 가 었다 럽 실.

료여 지 다 여겨 지 역 실 1

우리 당 게 만들었다.

건 경 시 지 업사진(?)⑻

원 에 가 드

시험 등에 도 개략 들었다, .

에필로

월 지시간 후 시 울 에 몸 싣고7 17 , 10 20 KAL

공 니 그동 간 여 에 감 가(11 12 )

슴 다.

그동 상 만 고 었 시 통 각 들 ?

경 사 생생 들 직 었? ? ?

다 체험 내 생 에 많 도움 것 다 새 운. .

경험 주 귀 에 런 가질 도 도

주신 많 들께 새삼 감사 드리 시 에 상 보,

고 고 다.

사무처 속 과 담당( 2 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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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상■

조성풍 아 스딩 신( )

마감과 어 어 없 것 탄 식 니다‘ ’ . 2000

여 에 미 탄생 억 동시에‘ ’

시게 님 맞 삶 든 사 들에게 워

니다.

에 탄생 러싸고 여러 사 들 등 고 습니

다 사 사 었 에 마리 태 들.

없었 그 지만 사 림 그 태 들 고. ,

탄생 간에 가 역 니다.

그 지만 엇보다도 마리 니다 죽 험.

쓰고 몸 태 고 낳 습니다, .

별 보고 동 에 드리러 사들에

도 니다 어린 탄생 러싸고 등 여.

러 들 보 런 쳐지 갑니다 탄, . ‘

생 간에 어 에 어 역 고, ?’

니다.

여러 등 들에게 가지 공통 니다 그들.

탄생 고 께 뻐 사 들 었습니다 여 에.

답 얻게 니다 탄생 간에 내가 역.

삶 사실 니다‘ ’ .

그런 런 삶 산다 것 우리 신에게 ‘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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님 심에 실 워 니다’ .

러싼 들 님 원 사업에 실 답 에

삶 살 었듯 지 여 에 우리도 그 게 살 니다 그런‘ ’ .

그 같 삶 결같 살 단 든 니다 그러므.

결같 삶 살 첫 마 상 보 니다‘ ’ . ,

마리 그리고 동 사들 탄생과 만 간 지,

여 결같 걸었습니다 그 럼 결같 걸 었.

탄생 식 그 간에 지 첫 마 것 니다‘ ’ .

얼마 니께 신 들 리 다가 우연 도

견 답니다 니께 어 우 도 들.

겨 어 답니다 신 생 여 도드립니다 주. “ .

여 당신 신 생들 상 건강 몸 열심 공 여

사 없도 보살펴 주 시고 어 운 고 지

주 우리 도 께 특별 신 강복 주시어 당.

신 다운 사 가 게 여 주 도 보 간 갑.”

맺 것 답니다 간 도 니.

습 껴지 간 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 삶에 답.

그 첫 마 리고 그 게 살 갈 결심 답니다‘ ’ , .

그러므 새 운 첫 마 간직 게 보‘ ’

고 니다 마리 그리고 동 사들 지 그 첫 마. , , ‘ ’,

니께 워 주신 그 첫 마 간직 고 말 니다‘ ’ .

가 학 간학 원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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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

동

음성인식이란1.

드폰 고 에 진 여 탤런트가 운 집

걸 우리 집 고 말 집 연결‘ - ’

고가 었 런 것 보단계 식 것 다.

식 말 그 사 컴퓨 가 식 여 계 동, ,

등 여러 가지 업 사 말 그 미

다.

음성인식 사용동2.

도에 주 가 었 식 사2000

것 보고 지 게 다 어 계 공 어.

고 사 가가 많 어 식 에 상당

연 가 많 어 재 거 다시 여 그 가격도

다고 다 그에 식 사 가.

우리 에 없어 가 계 그동 연 가 루어지지

못 고 에 직 우리 집 도에 고 편 다‘ - ’ .

사 말 가 연 럽게 듣고 주 얼마‘ PC

생각 사 쯤 보 것 다’ .

루에 시간 상 워드 업 게 심 가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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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 겪고 다 심 경우에 튼 도 어 워.

병원 가 사진 등 여러 가지 진 결과 리 워드 업

가 마 사 에 연골 마 었다고 다 그.

개월 사 에 그 게 리 연골 마 냐 었 니‘ ’ ‘

지 골 도 다 연골 재생 지 니 상 사,

지 말고 통 료 리 료 병 것

다 답만 들었다 그 말 들 사 워드 업’ . ‘

만 어떻게 겠 냐고 니 담당 사 얼’

꾸지 그러 직업 꾸 것 었다 말 간단“ ” .

도 어 니 없 었다.

매 리 료 병 어 곧 식 가

시 다 사실 우연 통 게 었다 감사.

원고 리 마 리 말 가운 식 었다 다.

통 에 개 었 식 01. 10. 9

시 그 에 에 시연 갖 다H

보 얻 었다 시연 에 보니 식 에 심 가진.

많 사 들 여 었다 식 시연 직 보고.

사 만 다고 생각 어 신청 고 곧 보겠

지 다리고 었다 그런 월 말 다 가도 식 없 것. 10

었다 사 에 연 보니 그 에 간 가 생겨 보.

업 월 에 시 다고 다 다린 후11 . 11

월 말에 그 었다.

음성인식 프로 램을 사용해 고3.

도우 실(1)

도우에 사 실 실 가 다.

들어 실 고 그 열리고 실‘ ’ ‘ ’

고 말 실 다 주 도 사 지 고.

벳 그 사 트 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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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드 업(2)

그 에 워드 업 에 습 리 식( )

시 가량 식 가 단어 어 습시30

운 같 과 도 낭독 에 도1 200

식 다 식 에 습 계 시 도도. 300

다고 여 열심 습 시 다.

식 것 리 마 시20 (?) ,

별 어 지 내 그런 식 내

지 등 거 식 지 못 다 그런 것 겠지 생각, .

고 간 간 습 시 갔다.

습 식 그 상 습 릭 상‘ ’

가 타 식 가 못 식 단어 어 거 에 고

그것 어 주 것 다 보통 실 사들 것. 20

시간 가량 식 사 간 간 습1

시 낸 후 시간 보니 시간 지났고 도2

고 도 짝 타 들어갔다 그 마 것 것 다.

어쓰 가 못 었거 못 식 것들 다시 다.

시간 거쳐 낸 다 시간 보니 시간 어3

고 었다 그러 첫 에 가 랴 들 말 새. ‘ ’

열심 습시 계 원고 갔다.

달 습시 다 보니 식 가 어 단어 식 고 어 단어,

식 지 못 것 지가 껴지 시 다 그 가지 내.

어 식 가 식 단어 낭독 고 식 지 못

것 고 단 단어 여 직 다 그PC .

게 니 도가 간 상 었다.

그 게 달 주 단어 그런 식 시,

감 가 걸 거 주가 간 식(?)

단어들 지 상 단어 가 곤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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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성인식과 속4.

재 시 식 습 만 식 그것도 거1

같 도에 만 가 다 그리고 언내 에 식 에, .

보 다 등 어 과 같 평 내 낭독. ,

거 상 식 등과 같 낭독90%

식 타냈다 습 시 상80% . 90%

식 에 많 도움 지 생각 10%

못 내 것 것보다 훨 어 운 업 었

다.

식 가 식 지 못 단어 지 고 공 주

만 가 사 단어 주 에 견

지 못 고 지 경우가 생 다 그 원 과.

거 슷 단어 워

시간에 쫒 다 보 경우가 생 고 그것

시간 많 다.

들어 개 계 못 것 맥상 가 많‘ ’ ‘ ’

게 지만 가개 진 어 가‘ ····’ ‘

계 진 어 맥상 내 가 지 다····’ .

그런 게도 러 들 많 생 어 었다.

재 식 그 신 거 보다

사 없 격 강 것 보 다.

게 다 지 에 다 식

도 것 다 에 여 역 간.

에만 시 지 말고 다 역 지 시 지

것 같다.

총무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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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

정 정

집 에 지 시 원 사

여러 다 결과

시작하1.

계 지 러 보 에 연료 가득 실9?11

가 공격 다 짝없 재 닥 리 것

게 짐 것 다 과 사고가 다 엄청 재.

에 에 지 리 에 사 개

지 없다.

역사 사고 역사 고

다 쪽 사진 월. 1979 3

원 사고가 생 미28

실 니 주 리마

원(Three Mile Island)

습 다 사고.

월 가동1978 12 ,

후 과 개월만에 그것도4 ,

단과 미 에

어 것 어 원 고 에 지 고 믿었 지 에' '

격 다.

사고가 도 운 사 심각 지,

다고 주 다 에 다 그 틀 지 실 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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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지사 산 어린 들 시 고 주변 개 폐쇄, 23

다 근 주민들에 도 내 다 동 계. 5

사고 사망 사 없었지만 억 달러에 상당 원 단20

만에 었고 주민들 산 생 가 같 각30 ,

사 재 에 시달 다 주민들 원 사에.

보상 실 사 다운 후 낳게 가,

만 달러 도 다100 .

태 열 매 등과 달리 에 지 집, ,

규 리 에 없 에 에 지 리상 내 에

생 것 단 게 다 실 가.

동시 고 들에 내 에 어

시 지 게 청 살 사 폭 등 가, , ,

든 동원 경 단 어 운 과거도 가지고

다 그 지역주민들에게 게 지 에 지 리 어.

도시 보내 우 고 주변 사들 과 에

주민들 고 감시 고 폭 동원 고 지역민들 간질, , ,

열시 결 에 근 주민들에게 루 말 없 고통과 께

사 생 산 사산 생 가 등 게, , ,

없 상 겨주 것 간 연료 에 지 다.

사고 삼 원 다

것 다 사고가 어 십 간 니 간 복 가. ,

가 다 미 리마 가 지 지 도 사 들. 25

근 지 어 다.

특 상 근 주 짧 시간 에 업 지 못 다 경.

미 사고 지 도 사고가 거 운 업복 낸 후

짧 시간 에 업 마쳐 에 결 업에 취감

가 없다 어 사고 에 사 폭 허.

경우가 허다 다 사 염 어 지 도 지.

게 생각 다 실험실 들 우리 진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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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도 격 니다.

에 지 내 뿐만 니다 폐 리시.

갖춰진 곳 등 에 시 단 경우,

폐 리 들 들 과 맞 리게 어

지 도 없다 독 경우 원 포. ,

에 재 리 지 겠다 내 과 어 리1

가 그럴 경우 재 리 재 그 러 드에 보‘

어 사 후 연료 시 돌 보내고 계,

십억 마 상 청 겠다고 경고 고 에 독’ ,

포 결 시 춰 만 다.

과 에 감사 다시 원 돌

다 과 보통신 원 에 감 료 건 고. 1222

원 료 건 가 많 다 지339 (27.7%) . 4

월에 생 울진원 생 상사고 달4

월 원 등 여 것 다1 .

그러 러 사고들 민 생 과 게 사건

에도 고 월드컵 에 커다 사 쟁 지 못

다가 감사에 거 게 것 다, .

사진 운동연 원들 6

울 사동 거리에 ‘ '

포 집 열고 월 지

등 경고 포 고

사진 다.

지 간 원 어5 41.7%

근 도리어 어든 다 그3.4%

마 원에 못미쳐 원 가

고 다고 다 지 달 말 재 가동.

원 지 보다17 97 (12 ) 5

가 었 근 원 에5,3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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었다 재 근 고 원 원보다5,206 185 .

집계 다 내 원 고 원177 5,029 .

지 다고 다13.4% .

특 월 원 경우 지 후 가 가 원98 3?4

에 폭 었고 그 마 원 보다1451 1103 43

에 과 것 사 다 여 원 보 규 고1060 .

원 원 원 심사지 것

다

도 본 열고 지역에 폐176 1 ‘

리 것 다 내 결 택’

다 결 에 원 도에 폐. ‘

진 과 에 주민갈등 상 어지고 다 미’ ‘

진 포 고 원 공 식 각 탈 체에,

지원 개 에 것 다 울러 집 도 폐’ . ‘

리 진시도가 지역 경 산 등에 미? ?

고 것 다, ’ .

에 지 시 지 단체 곳도 없다 뿐만 니.

미 시 들어 곳에 근 주민들 민원 지 고 다.

에 사고가 났 경우 상 에 보고 지 거 보고,

도 허 보고 등 다 사 어 다 것 에 지,

쓰고 계 어 막 고 거 슷 상 다 사고에.

주 에 근 고 직원들과 그 주변 주민들 건

강에 미 것 고 가 과 에 달,

어 타 사 염 지 체 경 염 지 게

어 우리 에 것 니 우리 후 들 에게 고통

주 것 다.

맺으2.

체 원 사고 리마 원 사고 등 직 직 사고들 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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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게 원 여 고집 지 지

없다 미 워 계 원 고집 것 어.

리 다 에 연 들 신들 다.

민 가 체 지 생 고, ,

재 리 시 건 고 욱 많 시 건 겠,

다 만과 집 지 당 지 어 다 그러 루.

도 리 태 열 매 지 등과 같 체 에 지 개, , ,

여 지 도 막고 경도 지 다 그 만 우리가 후 들.

쓰고 연 계 게 보 것 다.

우리 후 들 마시고 공 마시 우리가 린,

복 연 계 도 지 도 에 지 고

체에 지 개 다 그 지 우리 후 들.

체 엇 냐 원망 런 질타 게 것 다.

우 내가 단체 든 공공건 에 태 열

시 갖 도 고 그 다 등 든,

동원 체에 지 개 극 만 다.

재 내가 단체가 든 시 들 에 지 가

결 지 고 공허 에 과 다 시 도 리 재생가 에.

지 담당 신 고 지 도 든 공공건 에

태 시 갖 도 많 곳,

도 러 것 다.

지고 사 들과 시민들 없다 에 지

결 루어지 들고 우리 미 어 울 에 없 것 다.

경상남 거창 사무과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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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 식

통 마다 만 니다 틀 타 고`小菊

다가 시 러 담 태우 틀 그만 원

에 지 들 니다 단에 원 싸다 생각` 2000 ```小菊

니다 단 에 고 다니다 마 에 드 사 타` ~小菊

웃 생각 담 연 청 어 다```?

가 그 그만 원 에 어 에게 니다`

짱 었습니다 다 편 운동 에 간편 림 보`

드시고 산 신 니다 그 님 간` (?)

십니다 님 열심 리 리 사 리십니` (?) 小菊

다 그리고 보 단 택 어 집니다 그냥 신` ` `小菊

지에 말 달 십니다 실 들 니다` `小菊

헛 시 님 님 짝` `` ```

다가 십니다 님께 다가 쪽 에 다 들 습니` 小菊

다 다 엉 에 걸리 님 십니다 움 시` ` `小菊

님 님 슬 쳐다보시 니 다 님 슬小菊

간 내미십니다 님 고개 들지 못 십니다` `

님 헛 과 동시에 주 러 보십니다``` `

담 고 마주 니다 재 리 담 감 고 슬`

사 보내드립니다`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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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 지 진 담 러웠어 틀째 러고 니`

게 리 그 가가 사```

병에 주었 겠어`

가 겠어 어 냄새` ```

가진 가 사다가 등 에 감 고 내미 마지막에```

가 가 에게 들 맡 ```^^

그리고 그들 살가운 엿듣 재미도 쏠쏠 거 같 어^^

드러운 커 커 사 에 여 고 가

곁 질 것도 재 미 것 같고 싸 포^^

어 어 다 겨지고 병에 질? `

어 님 주 가 다 다듬다가 어```? `

걸 보니 에 들다 에 몸 돌리 게 운``` ~ `

니거든`

그런 님 지 니 사러``` ``` ` `

지 니들 사거든 도 릴` `

다 가 그러 내 시들지도``` ```

`

어 니 쓰다듬어 지 그냥 뚱 계시? ``` `

내 마 니가 사 건 니겠 지 건 닌 내``` ? ```

가 생각 것과 다 시 리 ```

리 리 님 몸 틀었 니만 그 니 싱싱 `

러 움 시 거 런 그게 닌 그 에``` ``` `

슬 었 니만 역시 다 시 드시```

우``` ~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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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에 신 지 없어` ``` ?

싱싱 어 니가 싱 싱 거 게~ ^^ `

지가 그냥 신 지에 싸달 고 시 ```

도 닐보다 리 신 지가 들 신 지가 다^^

들 거든 별 말 없어` `小菊

거 다 어`

니가 시 별 없 신가 `

가 게 내 니 지만 에 들 다 가 가

가 게 내 생각 어 다 게 었 지```

그 에 지 가만 어 거 니 니만`

간 들고 니 어당 시 간``` `

가 얼 가 어 어 짜 내 들마 리`

지`

주 살 얼 에 엷 과 감동 `

니 보폭에 맞 가 식 뛰시 지 얼 진지

등 에 감 었다 내미 얼 상 보다

^^

말 말 커 에 어 만개 고 싶 었다 그``` `

런 그런 말 게 주 지만 거운 체` ``` `

닌 간 에 어지 것 도 다 것 어^^ ```

그런거 극 것보다 지 같`

거```

그거 가 없 내게 말 어 우리``` ? ` ?小菊

들 리 사 들 가 거 사`小菊

들 우리 고 그냥 거지` ```小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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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걸 어떻게 보 실에 들어 들? `

웅 리도 못 들었니?

맞 그랬었어 병 새 지 진다 린다``` ` ```

리 사 미 다 그 도 엷```

냄새 병에 만개 고 싶 다 간 다시 내 가지`

들 짜 어 지가 니 계단~ `

고 계 어`

가 었다 갈께 고 내 고``` ` `

다 어 언 게 고 여 신 지 통` ` ?

어 그런 러지 거` ``` ? ```

지가 니 께 고 다 니 다

마 어`

결심 어 리 병 니 도 그냥 간``` ` `

지 리 도 그 지 도 꺼내어 리지만`

겠다 생각 어 지 니 런 습 만`

볼 다 겠어 사 들 사 원 가 보`

에 감탄 지 것 같 `

말 리 에 어주었 겠어 게 도``` ` `

니```

동 어 루 루가 여 어 지 보` `

시고 니 그 에 다듬고 계시고 산```

가시 다 사 실 가슴 근 근 지만`

어 지 같 습 보고 것 복 어`

가 다 말 고개가 꺾 니 에 꺼내주

었어 그리고 리고 거 에 리본 다 어 내` `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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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 곳 었 어 거실 벽에 걸린거 곳에` `

지 니 습 보 것도 ```^^ ```

마 것도 지 가고 내 신 말 가 것```

껴 어 가 만개 내 들도 지 것 같고``` `

가 었 없어 들고 니 산 다 시^^

에 고 다 들고 들어 어`小菊

싱싱 어 얼마 럼말 도 럼 시간들^^ ^^ 小菊

거 시리 어 그런 거리 말 내^^ `

게 릿 게 들 어 들 살게` ``` ```

없어 직 마 겠어` ``` ```

리 없어도 보` ```

뒷 습 동 다 보 습니다 님 님 보폭`

에 당신 보폭 맞 고 쓰십니다 담 다 우고`

틀 타 에 가 갑니다`

귓가에 들리 월 리가 겨워

니다`

여보 우리 께 사본지 지` ?

그 다 에 내가 럼 미 사 껴``` ```

니에 가``` ``` ```小菊

그 에 미가 고 니 니 것도 변? ```

겨?

변 그냥 그 다 거지``` `

그럼 것도 언 변 지 거 허허허? ```

원 별 리 다` ```

다 건 사 ` ```?小菊



- 65 -

리- `

그 게 지- `

사 게 그런게지- ? `

사 게- ?

억새도 그 고 도 그 고- `

억새 어린 억새에게

가만 등 내어주 어 억새

어 에 고

꿈 다 에게

가만 내 어 주

에 거 ```

별걸 다 진지 게 말- ```

말 없 그냥- ``` `

그리고 도 고```

보 ```

사 게 런거- ``` ```

말 런거 ?

가만

어 내어주 니다`

`

가 심 학과 년( 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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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동산■

송 경

강가에 가 보 색? ( ) ( ),五色百花 亂紛紛

강 에 어지 리가 들리 듯 니다 강 건.

에 마에 얹고 가 게 건 편 산

강 어집니다 등 간지럽 에 결 거.

리고 쏟 지 심 에 짝거립니다.

여 주 내리 지 마 리( ) ( ) ( ),楊州郡 瓦阜面 陵內里

마재 고도 니다 삼 계곡에 원 샘( ), . ,馬峴里

우 지 거쳐 러드 강과 강산 만 뿌리 에,

샘 거쳐 만 리 리 니다, , ( ) .兩水里

과 다 러 당 에 만 얼 러 탕

뒷 고 새 운 상 러갑니다 강 보 도 어.

가 러가고 싶습니다 지만 게 에 고 마 만 리.

리 보내지 .

허 시간 가 들 간 집에 어 든지 고,

싶고 허 진 그리움 몰 강가 달 니다 가 내리 강.

어 습 맞 상 에 어 고,

리 에 맴돌 그 많 생각들 지 못 가 지 개.

가 같 역마살 곳 돌리게 고 겨울 강,

에 니 새들 습 강 가지 볼거리 니다.

가슴에 어린 심 보내 도 고 후 게 트 망에( ) ,愁心

시신경 달 도 고 없 강 여,

쓸쓸 도 갖고 지( ) .旅愁

강 에도 고 에도 러들었지 강 다.

것 삼십 곳에 태어 다산 생가 들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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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곳 것 미 말직. 70 , (微官末

에 당시 다산 에 심취 여 직원들에게) , ( )職 茶山

민심 가 쳤습니다 미니 커트 고 내( ) .牧民心書

살 에게 민 민 사상 생 습니다( ), ( ) .愛民 爲民

에 지 편에 신 과 청검 강( ) ( ) 12 ( ) ( )赴任 解官 修身 淸儉

어 었고 신 보다 감 가 가리어 신과 민들

게 다고도 공직 가 내 단 못 가망신

다고도 습니다.

그 여 곳 지만 강가 어 쯤에 여 당, ( )與猶堂

내 가 고 신( )乙丑

가만 강 지 고 었습니다 민심 운 그.

리 지만 우리 주에 취 미루,

그 워 꿈 에 다산 만 고 었습니다 그( ) .茶山

엿 엿 가 지 강 보 귀가 시간만 다

억 니다.

지 여 당 게 견 사진에 벽 게( ) 1974與猶堂

복원 습니다마 리상 지 게 겨 지만

쪽마루에 걸 마당 들여다 니다 고 께. 18

짊어 그리운 들리 듯 니다 그 월.

에게 었겠지 개 에 들어 편( ) .天刑

얼 꿈 에 열 도 보 겠지 틋 그리움 에 시집.

가 다 마 들 편에 강진 보냈 니 곱게 지

만들어 들에게 주었고 지 에 매 그 동 에게( )梅鳥

주었답니다 편 지 고통 에 승 지고지. (至高至

사 니다) .順

들리 시 다시 보게 니다 재 가.

에 상 시체가 리 니 과 에도 고 쇠

말 시 니다 여 당 동산에 업 에.

가 갈 게 습니다.

월 산 결 지 주1836 9 22 ( ) ( ) 60豊山 洪氏

었지 견 죽 고 리맡에 들에게 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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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죽 지 뒷동산 고 지 게 우지 말( ) .石物

것도 없고 것도 없 니 지리 볼( ) .禮

것도 없다고도 지 가 어 상. ( )喪儀節要

에 말 었다지 허 에 집.

우리들 럽게 니다 지 고 주 고 망주.

여 시공 뛰어 어 견 언 었습니다( ) 160 .望柱石

에 쓰여 내린 시 도공 리 가 욱, ( )文度公

니다.

후 독 곳에 사 사상 근간1910 ,

집 다산 돌 보고 복 습니( ) ( )根幹 覆土

다 후 럽 짝 없 지만 병탄. ( )倂呑

타산지 삼고 경계 과 것 같습니다 그후. 1959

막식 우리 다시 그 마 지

습 가질 가 었 것 다 니다 강 여 당.

거쳐 뒷동산 고 습니다 쳐 가 리에.

막 언 들리 듯 니다.

듬 듬 어 가 도 에 리 원생들 재갈재

갈 들 고 습니다 원 사 가리 곳에. “

주 훌 곳 에 죠 고. .”

들 리고 내 갔습니다 쯤. ( )丁若鏞

주었 움 습니다 마 간 들 억에 게 말.

니다 내가 주 곳 게 것 억 곳. 25

걸 돌리게 지 .

당신도 보십시 니 도 습니다 계 마다 다. .

그림 가지고 어 언 도 지만 강 어 습

도시에 지 당신에게 다운 식 것 니다 가.

가 에 겨 감 가 어 웠 곳 지만 다산 집 곳

에 고 내 지 못 가 당신도 것 니다.

강 건 산 고 어드 폭 진경 산 지

강 그가 겪었 고뇌 울 어주고 극과 극.

몰 쳤 그 생 상 마 지니고 다움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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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그림과 었습니다.

볕에 도 습니다 울.

니 가 습니다 도 강가 내 갑니다. .

드러운 강 들 헤살 고 들 여 드러

지게 었습니다 에 직 지만 들 그 시.

났 지도 겠습니다 과탄. << ( )>>南瓜歎

에 얽 다산 시가 생각 니다 그 시 지식 고뇌.

시에 내 사 에 고 들어 습니다.

들어보시지 겠습니 ?

남과탄( )南瓜歎

장마비 열흘만에 든 끊어 고

성안에도 항 에도 는 연 사라졌네( )僻巷

태학 에서 읽다가 으로 돌아오니( )太學

문안에 들어서자 떠들썩한 소리 들려

들어 니 칠 전에 끼니거리 떨어 고

호 으로 죽을 쑤어 근근히 때웠는데

어린 호 다 따고도 늦게 핀 꽃 않아

호 아 안 맺으니 이 일을 어찌하랴

항아리 같이 살이 찐 옆 마당 호 고

계 종이 남 래 도둑 하다가

충성을 쳤으니 오히려 야단맞네

누가 네게 도둑 을 가르쳤나 심하게 볼 맞고 꾸 듣는

아서라 죄 없는 아이 꾸 말라

이 호 나 을테니 다시는 두말 말라

옆 가서 떳떳하게 사실대로 말하라

어릉 자 작은 청렴 달갑 않다( )於陵仲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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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도 때 만나 출세 열리리라

안되 산에 가서 이나 파

만 책 읽었다고 아내 어찌 르랴

두어 이랑 논만 있어도 계 종 죄 안 을 것을

정약 ( )丁若鏞

태학 성균 말함* :

어 산동성 로 족 미* :

필자소개※

회사무처 속 과 근무(1971-1974)ㆍ

년 시와산문 에 고 이 있는 아파트 풍경 외 편으로 시1995 < > < > 9ㆍ

신인상 수상

년 앙일 시조 일장에서 령도 와 서석 에서 로 입상1996 < > < >ㆍ

년 책과인생 에 수필 유성 으로 등단1999 < > < >ㆍ

한 문인협회회원ㆍ

한 녹색시인협회회원ㆍ

년 월 꽃은 신포도였다 라는 에세이 출간2002 8 < >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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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동산■

강 수 헌

에 사 과에 들어가 근 지 개월 퇴직19 22 7 .

특별 경험 맛보 도 에 가 과 께 시 고에 게 었

다 내가 에 고 지내 사님 가 에 개월 께 지. 6

내다 독립 살게 었고 사님 개 미주신보

주간신 사에 취직 게 었다 그곳에 도 근 다가. 1

탁 직 겼고 역시 도 근 다가 다시 에 드웨어, 1

미 사 겨 그곳에 지 거 어가고 다1 .

돌이켜 니 타향살이 년 리고3 .

시 고에 가 것 미시간 가에 가 가보 것 다 미.

시간 가 들어간다고 말 도 다같3 2

시 고 심 통 고 고 우리 강 럼 역

고 다 여 보 도 다. .

에 미시간 에 가 운동도 고 산 도 고, ,

보 상 에 것 시 고 생 에 없 거움 다.

시 고 산 없어 동 타고 죽 달리다 보 지평 다 겨.

울에 주 고 고 곳 도 다 시 고.

시내 지어진 건 곳 어 건 가들

곳 다 간다고 다 곳에 신.

원 고 가 운 곳에 리 그 곳,

에 신 사님들 곳 도 다.

곳에 맥도 드 거 가게 거킹도 상당 많 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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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내리지 고 에 주 타고 가 도 다.(

에도 맥드 가 것 다.)

시 고 미 에 공원 지역 고 다 에.

에 사 에 고1

맛 가 막 도다 곳 고등 지 어 고.

지역마다 도 시 어 다 많 어.

도 도 다 주 동 도 내에 주고. 3 20

료 주 곳도 다DVD .

곳에 타운 어 어 어 지역에 간 만

고 어 지역에 집 건 상가 곳도 다.

상 통계 만여 지만 생들 포 실 동5

만 상 고 다 도 많고 만도 개가10 . 300

다 사님 사 님께 미 다니십니 고 어보. ‘ ?’

니 언어가 편 고 다 곳에 만 가 많.

다 들 미 에 게 연 들 어.

주 미 시민 가 도 다 연 들 많.

어 고 신 도 보 보가 고 다 주간지도, . 5

개 고 도 고 다TV .

게 말 어 마 도 들 살 곳 것 다.

동 리 운 들 어, , .……

에 갔 니 사님께 주 동 어 마 도 사 지1

다고 말 다 주 간 만 만났다 신 원에.(1 )

생 가 에 겨우 말‘

보 다 신 가 어 운다고 집에 도 어만 사!’ .

럼 에 들 만 니 말 쓰게 었다 것 다 그런.

럼 말 쓰 고 니 다고 실 얼마 었( )

여 웃었 억 다.

시 고 들 주 업 탁 다 언 가 취재 탁 에.

간 었 연 에 상 들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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탁 운 사 들 고 다 탁 그 원들.

체 원 도가 것 고 다 그러 시 고 탁.

상 경 탁 고 귀 주었다 에 태80% .

들 많 운 탁 들 운 다 것

다 실 신 에도 탁 에 사 다 고가 많.

편 다.

곳에 심시간 보통 어 식사가 마 시30

다 공립 생들도 시간 여 가 없 마 가지 다 월. .

주 주마다 지 경우가 많다 공 다 고, 2 .

시간당 계산 주 것 보통 다.

미 에 어린 생들 에 다 지만 개 도가2

말 고 듣 것 가 진다고 다 만 가 독. 18

립 다고 다 그 게 지 직도 에 사 냐. ‘ ?’

고 들 리 린다 것 다 같 사에 근.

들 고등 업 고 생 게 집 것

마 가지 고 시 러 주 다 곳에 생 곧.

사생 미 것 고 업 직 러 다 주 도

가게 에 것 다 없다 허 마

말 다 없다고 다 감사 리 마 가 어.

겨우 얼 볼 다니 말 허 것 같다 도 지.(-

)

곳에도 동 다 감사 에 만. 3000

동 었다고 그 에 만 객 고 다500 .

듣다 보 말미에 식 식

들 마다 내고 그리워진다.

내가 다시 에 근 게 다 실 고 싶 가

지가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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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 근 후에 복 것 다, .

째 심 후에 과 어 동 산 것 다, .

째 근 시간 퇴근시간 후 게 지낼 것 다, .

가지 내가 에 동 근 지 못 들20

다.

에 근 동 도 시 과 말 시 ,

태 고 감사 리 런 슬 여 도, ,

내가 곳 미 미시간 가 시 고에 생 고

다 매 신 과 보 고 생각 다 내가 살. .

곳 내가 근 곳에 가보고 싶다, .

보 원고 청탁 같 근 여러 동(?) ?

료들 득 보고 싶어 다 다들 어떻게 변 어 습. ,

신 사원 많 들어 에 어 공 동료들, ,

들 지낼 .……

에 운 타 살 고 내게 지 통 마 여

러 원들에게 사 가 주어 복 다 들 각.

리에 거운 생 다 가 간 생각.

가운 식 보내 주 도 말 복 질 것 같다.

그 원고 달 고 독 에 독 거듭 보

언 원 갚(?) !

전 사무처 근무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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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동산■

말 언어 간 다 우리 들!! . 15

말 싱가폴 가 다 들 만常夏

고 다.

상 통보 간 여

보고 말 시 싱가폴에 보 보 역,

시 가 것 언어 생각 본 단어 에티

등 여 리 지 심어보 마 에

에 다 다.

첫 날 월 일(11 5 )

지사님과 여러 직원들.

지만 시간 후에 도 생각 가벼운10

마 에 다.

진짜 우탄 닮 여 사 사 과 간

우릴 겨주 도청 공 다.

공 지 가 동 말 시 싱가폴에 개( ) ,李 李社長

께 여 지에 주 과 그 후 생 등, , ,

계 내 여 에게 내심 많 도움 었다.

시경 웅 도 고 미 가미 공 에 감탄14

우리 본격 여 도에 다 우린 것.

다 공 과 편 등 지. ,

공 내 웃거리 사 드 어 보 웅16:15, 747

체 우리 들어가 본격 여 시 었다.

에 쿠 룸 지 시간 도 간 간 료6 30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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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식 공 고 편 보고 니 어 새 말 시 쿠 룸

에 도 고 다.

그런지 지 내 말 신경 감각 우 훈

훈 다 다 우리보다 시간 말 시 직 시. 1 21 55 .

시 공 동 지역 허 공 역5 21

겠다 공 었다 공 통과 미98 (Sepang)

에 게 생 지 내 승 가 시내 들어가 시간여1

동 계 말 시 다 만.

것 갑다.

고 공 과거 지 월에 공(Sepang) 91 4 , 7

걸 개 시 공 그 에 포98

공 신공 에 다 지 열10 , 3 100 .㎢

상 어 어 말 시 껏 낸다 우 건

볼 없 만 다.

말 시 만 에 고2250 1.5

지만 동 감당 가 없어 지 리가 결 운

가 그 고 다 말 에 도 많 건 가 싼.

도사 들 고 생산 동 고

다 그러 도 들 열 지 사 변 사 등 상. ,

도 가 다고 다 만 도80% . 250

체 도 지만 에 거 가 없 도 고 니

우리 연 생 체 곳 우리보다

여 가 가 닌가 생각 든다(?) .

태 싱가폴 연결 말 가 지,北 南

고 도 에 첫 지낼 니965㎞

에 도 다 시간 여 첫 우릴 고.

어 다.

둘 날 월 일(11 6 )

어 보니 여 다 없었다.

에 내다보 말 도 쿠 룸 경 단 다 고.

리 고 냄 마 울 강 연상 다 도시 사 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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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없다 여 동경 울 들 다 없다 생, ,

각 든다 결 도 많 결 지만. ~ ...

식사 미 간 우고 체 웃 러 1

에 내 들 니 리, 1

어 고 펫도 어 다 게

다 다시 볼 도 없고. ...

냉 어 니 도 듯 에 상당

습 다 에 다 것 도 근 운 에 다. ,

것 껴진다 첫 여 시 다. .

시내 어 어 공 에 다 동 고 도 겐,

드 가 어든다 도심 어 도 주변 경.

만 없다 마 우리 과거 시골 경과 도 다 없다 낮고.

지 과 도 등 그럼에도 집집마다 가...

것 특 다.

고 도 시원 달리 경 워 것 것 검사

다 못 싶었 고 보니 동 가 많 말 시.

동 여 고 도 에 게 체 다고 다 역시 여 가.

많 생각 든다 우리 어림도 없지. ... !!

계 산 간다 우리 지리산 동 과 같다. .

여 달 개 겐 드에 도 다50 1800m .

겐팅하일랜드

에 게 도 허 에 연.

엄청 원 개 과 가 공.

러운 .

재 사 림고통 재미 다 사 다(?), ( )

우연 내내 운 말 시 에 낮에도 도 지 에 지1 24

곳에 지 겠다 생각 고 지었지만 여러 가지

여건 맞지 사 들 없 곰곰 생각 에 도 건

그 것 재 겐 드 다.

가 슬 가 에 마 사 지 집

고 도 과 시 므 가에 도 개( )



- 78 -

허가 주 민들 시 지 것, 30%

내겠다 건 도 허가가 났다고 다 만 개가 계. 1

객실 가지고 지만 거 만실 고 다.～

싼 다가 도 과 골 등 공간 만,

들어 곳 다 걸 다고 다 지 에. 1200m

주 어 상 지 동 계에 가 운

상시 틀 가 들 가 도 도,

다 여 께 탈 공사 본 지. 30

시 시운 다고 다 운 게도 우리 본.

택시 상에 갈 었지만 도 여 보니 규

가 다시 우릴 게 다.

가 우리 미 었 지 동 계 째 고

어 없 강 림에 도 달러만 지 고...

원 도 결과 그 승 ?

고 훗 개 곳 동료들 도 에~~

간 건 다 지 림 티 림.

티 림 도 지만

걱 마시 도 에 여 주 도 단다. .

거운 맛 시 고 니 가 내리고 다 다들.

거운지 시간 지 지지 고 지체 어 득 시30

내에 계 심식사 지 못 고 겐 드 에 쯤

어 산 식 말 시 식 에 심식사 고

슬리 민 다.

오랑아슬리 민속촌.

원 말 에 많 마

단 원주민들 생

곳 그 원주민들

계보 생 상 에

볼 도 만들어

우리식 민 다.

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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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 말 언어 다 민 곳.人間

에 지 못 고 개월 도 거주 다 다 곳 겨가1, 2

생 다 보니 집 체 슬리 민 에 뒷 쪽 째( -

가 가 상당 간단 게 어 다 재미 것 결 시 가) .

여 집에 만 원 결 식 신 집에200 300～

결 식 리고 신 집에 다시 리게 신 신 에

게 가 것 곱 가지 다고 다 들어 신 가 껌.

곱 가지 에 가지 들어갈 다고 다.

식 특 것 시신 지 지 만 사 고 시신

어 감고 게 쪽

귀가 게 고 얼 사우 쪽 게 다

고 다 신 그쪽에 다고 믿 다 것 어. .神

게 연에 원 그들식 삶 가 닐 ?

민 에게 갓 리 고 재가 상당 쓴

맛 고 슬리 민 말 리 료 사 재

우리 삼에 말 시 마 티 상

당뇨 고생 다 뿌리 고 가 지 여 개

고 다 들 동 동 다.

투동 .

견 지 다1878 . ( ) 1

곳에 닦 다고 주 에 만 도 어 보100道

지 어 그 웅 다 도 가 계. 400m 272

단 주변 원 들 보 니 그리 들지 다.

에 어 어 니가 들 었 집 에 가 과

후 에게 주 고 다 과 상 것 같 들

상에 가 답고 귀 것 가 사 에게 과

주 결 다 들 여 상에 가 귀 것.

가지 가지고 집 돌 다 들 상에 가.

귀 고 다운 것 어 니 니다 고 지 곱 돌“ .”

보고 들 내가 직도 다 생각에 곳

동 택 여 신 곳 다 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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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귀 고 다운 것 타내 것 어 같 가 보다.

동 고 쿠 룸 시내 들어 마지막 볼거리

주 공 견 다.

말 시 주 주 다 과 많고.

등 식 경 지 강 어 어 지

지 주 거 없다고 다 그런 에 도 지 게.

고 들어 다고 그것 주 다‘ ’ .

상 어 주98%

맛 변 지 고 도변 가 심 지 게 것

특징 거 업 루어지 진 우리 지갑 열

고 드 다 어 없지 가 간 감 지. ! ...

탓에 보지 못 고 만 공

다 고 말 에 개 주 에 개 가 체 어. 13 9 9州

개 주 돌 가 겸 습 다고 다.

쿠 룸 에 루 마 고 어

들 시 공 에 다시 도 다 어 보다 공.

시 마 볼 었 그 마 다 었 ?

시간 시간여 다리 도 에 어 많 본 듯 상2

사 들 다가 다 울산에 신 역시 에.

사 들 만 니 갑다 들 그후 우리 같 어울 게 에.

여 고 에 도 도 같 에 었고 싱가폴 거쳐 다시 쿠,

룸 경 여 도 같 다.

들 보 그동 내 쓴 과 들

께 지 못 그 게 타 울 가 없었다.

공 실에 우리 료 달 주李 社長

내 다 우리 몸에 지 열 곱 가지 신체. ‘ ’

다 시간짜리 다 여러 도 리에... 3

지 살펴보시고 맞춰보시 니다 여. ,

개 니다 우리 몸 많 것 같15 .

사들도 시간 게 걸 다 우린 에 직 시간3 , 2

도 걸 답 니 단 객 닌가 다.

트에 공 탕 웃 다가 도 고 진지李 社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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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골몰 고 도 고 그 게 개 다 맞 고 니 말, 17

특 어 탑승 리고 다 말 어 미 등 어. (

달 간략 고 억 도 듣 어 다.)

랑카위

말 시 도 단 태 과 경계에 고

많 간직 개 루어진 도 개104 3

만 도 고 지 도 다.

각 마다 내 독 리 리,

과거 리 곳 다 재 민간.

주도 산업 본격 개 고 연경 지 도

상 건 짓지 못 도 고 다.

에 도 우리 여 별 다 없

주 그마 고 공 다 공 근 식당에 주.

가운 미 개 마 고 지개( )

에 여 다.

보 말 러움 껴진다 열 식 다운 경.

에 말 시 통 식 건 2

마다 벽 냉 시 과 께 열 리 도

께 없 펼쳐 보 다 짐 리 고 가벼운 림.

변가 거닐고 심 맥주 어 리

마 고 다 거움 청 본다.

셋 날 월 일(11 7 )

어 변가 거

닐어 본다 다 변가.

그 매,

갈 그 만들어내,

시원 열 꾸,

진 원 등 든 것

취 게 만든다.

벽 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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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 다.

첫 다 시 다 식사 마 고 간단 사진.

근 다 마 에 에 니 살 게 생 신.

게 몰 산 가 많다 도 에 다 다에 워.

고 각 시 연신 들리 다 에 웃“ ”

건만 여 주 그 만 본다 어.

립 달러 어 고 열심 맛10

고 상어에 시 여 지 못 열 어 지 시간, 1

동 동 가득 것 직 주 께 그

맛 직도 가에 생생 게 껴진다!! .

심 지 사 에 우리 타고

주 경 경 다 사진 산 리.

가운 가 고 그 신 다 내

실 얼마 에 동 갖지 못 사17

고 신 다 사 가 다고 다.

산 에 도 여 들 원 과 께 울 가( )

니 산 가 다 가운 런 가 생 것 심.

럽 도 거니 그 지 못 도 다

도 가운 못 도 다.

에 시 도

고 집단 사(

주 가

맛사지도)

고 심,

도 돌 게 새우, ,

고 께,

미 만든 볶

지 거 다 주 곁들,

니 곳에

거운 심식사 마 고 다시 동 여(?),

보트도 타고...

미 도 거운 낮 루 고 돌 그 다움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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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보 식사 계 었지만 가 린 계

보지 못 고 닷가재 께 식사 마 다.

에 매 공연 가 들 듣고

공연 취 어 득 생맥주 움 우고 낮 곤

계삼 든다.

넷 날 월 일(11 8 )

어 거움과 께 곤 각 식 갖 다.

변가 에 과 께 사색에 시내 산,

거 리 킹 등 각 개 시간 보낸다, .

다 여 다 싱가폴 가 여러 가지.

지 다 시내 그만 에 다 열 고.

본다 다 리 룡 가 상에 다 같 생겨. .

리에 염 고 워 지 못 고 고 사진에

볼 에 없 룡과 마 직 보 지 못 도 여

에 담지 못 것 다.

후에 에 킹 트 동 과거 리‘ ’

가 주연 리 것 원 트 태 에

지만 태 에 그린 허가 없다

여 태 과 가 건 맞 곳 에 트 여

곳 실 태 생 과 그 겨 다 고 시.

에 편과 편 가 다고 니 그 보1 2

듯 다.

후 사 들러

쇼 경 곳

째 보지

못 다고 지 가 드

께 곳 도 보

여주고 싶 마 에 보여

특별 다.

우리 가 드 心性



- 84 -

고맙 만 다 말 시 것 내.

다 공 동 여 그동 들었 지 가 드 운.

별 다 런 헤어짐 상 타 고 다. .

가 지? 가슴 에 꾸 다.

여 는 싱가폴

싱가폴 공 도 계 공 답게 상당 규 고

가 체가 지역 사 말리지 고 가 사 지,

다 말 럼 가 상당 간 게 루어진다.

별 다시 만 것 다 가 말 가 드 겨우.

건 가 공 에 개 지 가 드 여! 李社長

닌가 시내 들어가 에 지 가 드 진 답고!

고 다 런 리 싱가폴 개 다 여 탤런트.

에 생각 다.

시내 고 도 가 가 답다( , ) .

에 에 보 다고 여 공 시 었

주 다고 다.

싱가폴 말 시 도 쪽에 고 주변에

말 도 마트 보루 슬 웨시 등 많 러싸, , , ,

여 다 재 다사. SANG NILA UTAMA (Lion)

곳에 보고 고 다시 지었다고 내 고SINGAPURA

사 고 도시 고 다‘SINGA’ ‘ ’ ‘PURA’ ‘ ’ .

원 에 도시 리 싱가폴 원 말 시 늪과

지 어 어 도 개 지 지역 단 고 에1965

독립 시 주었 재 만 도시 고 울GNP 2 6000

시 도 에 만 고 계가 말 계가200 77%, 15%,

도계가 도 다 민 복 어 살고 어 어 말 어8% , ,

도어 어 등 개 어가 통 도시 탈 꿈 것 다, 4 .

식당에 개 식사 마 고 싱가폴 도심 가

리 리 에 다 타고 언 공원 지 가( ) .江

강변에 지어 고색 연 식 건 들 어 과

께 에 실 살 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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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 싱가폴 상징 신 사 신 고 동상 곳,

월 싱가폴 강 에 워 과 께1972 9 15

가 뿜어 경 많 객과 사진 가들 지

지 곳 다.

특 강변에 루 시 상 어 우린 에 내

시 과 벼룩시 포 마 동 여 리 다 거(?) .

리에 드 많 들 사 과 강,

께 다 다 진 지 껴진다. ! . .

상 에 도식 개 에 주 마신다 도 도 가.

겁다 다 도 들 같 도 겁고 다. . .商術

여 가 드 웃 억 에 고 가 다 곳.

가 싱가폴 가 짧 지 여 시간 럼 갖고 주가 어 간다 시... .

간 짧다 껴진다 그 도 다 내. . ...

우리가 게 에 계에 고

개 객실 가지고 웨 틴 건 에1260 74

건 다니 심 게 다.

다섯 날 월 일(11 9 )

어 새 마지막

다 여니 습도가 많.

들어 다 시청건. ,

우 건 보

같 건 없도 싱가폴 도

시 건 각 개

게 보여주고 어 도시

다시 엿볼 게

다.

에 보 싱가폴 첫 상

고 게 껴진다 계.

도시 다 어 강변 건.

들 었200

경 그게 니다 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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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 태어 신도시 각 고 다.

싱가폴 가지만 가지만 상당 싸다 과 담 동.

다 체에 운 질 것 70

가 다고 다 담 원짜리가 원 동0% 800% . 1500 8000 ,～

우리 쏘 타 만 원짜리가 만 원 도 다1200 9000 .

에 에 가 시 것 동 고 다 상징 도.

고 재산 만 재산 도 다 그런 게1 .

값 싼 곳 에도 고 도 상당 많 에 다.

열 후여 껌 닥에 어지 상당 지 지 에

에 지도 못 게 다 본 에티 만 지 주.

주 살 없고 거짓말 고 죄 시 여,

보 우리가 가 닌가... ?

시내 어 도 가 드 진 가 간 간 웃 가 다 다.

도 특 트 었 만 본“ ”,

지만 듣 우리 연상 여 웃 다 실.

말 것과 리가 과 같 타 도 슷 것 같

우리들에게 가 다.

에 들 립식 원 간 듯 에 도 만 평에 식재, 15

갖 식 과 에 뿜어 상 공 에 마 가

겨 내리 듯 다.

다들 지 곤 엽 어 생략 견 지 못 고( )

없 거니 습 타 도 지만 몽골리 심 고

니 원 복과 께 거운 여 마 리가 진 어 가고 다.

후에 들 사 연 역사 등 다 거움과 께 여, ,

러 가지 볼거리 공 고 싱가폴 상징 다.

도심에 가 어 여 들어갈

사 에 동 여 쇼 볼,

지컬 운틴 가꿔 드 가든 등 볼거리가,

가득 다 사 언 상. ( )

변 사 주 타고 귀 새들과 께

변 망 어 내가 어 에 지 동 생 다 계에.

규 가 가 고 상 사 주 새공원 여600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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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리 새들 진 집 원 극 에 펼쳐지 마 우8000 , ,

그리고 새 등 새쇼 그 체가 재미 고 신 경 사

므 특 어린 들에게 보여주고 싶 쇼 도 다.

극 그 고 겨 듯 펭귄 시 에 여 마리 펭귄 에도200

갈매 새 등 여 마리 다새도 께 사 고 다 특, 50 .

동 시 사 에 개 개별 새 과 께 사 들 직 들‘ ’ 24

어가 새 께 새 동 시 도 근 에,

여 새들에게 낮에 내리 열 지도 그 연100

등 새들 식지 같 도 경 그 재 고 다 다.

에 지 상공에90m

식 시 갖 만과 께 만 고 답게 펼쳐지 시내

에 다보 재미에 도취 것도 ,

가 춰 에 시 들리 에 움과 께

싱가폴 시내 여 게 내 다보 특별 억 만들 도 다 고.(

닌 것 후 )

마지막 들 곳 동료들에게 그마 살,

곳 곳 사 고 다 건 매 가 들.

매 미 어 우고 다 말

들 여간 니었다 지 언어 에 편 지 지만 우리.

언어 에 곳 에 도 탕 었다 고 고.

계산 니 건값 었 달 못 다 실

가 어지 간에 원 가 말 쫀쫀 사 게 닌, “ , ”

가 지 우리 말 워도 가 니어 간.

당 과 께 웃 진 가운 루어 다.

돌 가 다.

움 가 허 가 막상 료 간 얼.

에 운 감돈다 싱가폴 공 동 진.

운 사가 매 병 개 등 우리 동료들 마

보 다 우리 열심 내 진 에 마 보답.

마 여 마감 닌가 싶다.

다시 공 다 든 들과 헤어 다 고. .

갈 다 가 고 별 다. 1 16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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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 가 우릴 보낸다 우리 가 지만.

얼마 가고 여 마 워 듯 공!

실 울 염없 몸체 드린다.

런 곳에 도 주 드 사 고 다.

가 공 말 시 공 다시 돌

다 언 다시 지 없다 어 다시 못 지도. .

다 지만 지 가 만 다 여 겁고 운 연. .

었다 도 우릴 갔고 사고도 없었고 가.

가운 가 었다 가 고맙고 지 우린 복 다. ...

든 마 고 싱가폴 공 거쳐 쿠 룸 경 공,

에 도 지 가 건강 습 런 사고 없 마

어 다.

연 통 여 시 마 여 가 볼 도 도움 주신 들

께 감사 드리고 런 만 니 많 사 들 가지,

신 에 고 진

삼 생각 보 말 시 싱가폴5 6 ,

마 고 다.

충청남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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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동산■

경 애

신 여 에 어 생 째 경험 들 에

도 마 지 월 시에 열 동료들9 29 8

과 께 주 시드니 에 몸 실었다 시드니 공 에 맨.

우리 다린 것 주 들 여 움 었다 엇 든지 리 리에. ‘ ’

우리 달 다 시드니 공 에 심사 사.

복지가 어 진 답게 그 지만 게 진 었,

고 심사 마 후 우리 시드니 시 곧 3

간 주 어에 들어갔다4 .

주 지마다 지 고 연과 어우러 다운

루고 었다 주 들 체 그 사 들 생.

가 가 에 집 사 개 트 만 것 고

다 에 가 에 집 가 싸 도 보여.

집 값 다고 다 개 주 강 워 사 복지.

어 에 주 낮다고 다 거리 상 들.

후 시가 지 닫고 사 들 귀가 여 집에 가5

과 께 시간 보낸다고 다 실 우리 시 후에. 8

병 사볼 고 시내거리 헤매고 다 실 다 도 우.

리 럼 마 에 진열 고 것 니 틀삽 고

만 곳 었다.

주 여 가 도 다.

우 운 집에 가 여 고 그 다,

동 고 다 만 그 지도 살 마지막, 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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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고 다 거 에 가 다 보니 가.

도 고 여 가 만 낳 직 갖

지 고도 가 체가 편 살 다고 다 주에 도.

낳 것 없 .……

다운 시드니 만과 어우러진 릿지 우 고,

질 드 에 몸 실었다 주도 그 지만 질 드도 들어.

마 청량 연 취가 다 드 에 동산에 본.

시내 경 폭 연상 다 진 원. ‘

에 그림 같 집 짓고 가 질 만 다운 원’…

에 들 평 게 고 습과 언 에 그림

같 집 진 루고 었다.

드 어 루 가 없 원 연 었다 간.

간 다운 고 어우러진 공원 든 시 없 주 평

복 들게 다 사 보다 만, .

가 훨 월 고 어 다 마주 질 드 들 주 들과 마

가지 매우 다.

질 드 산업과 산업 고 산업 거 달 지1 3 2

못 다 공산 에 고 동 경우 우리.

동 가 많 보 다 업 곳에.

들 청 역 드 원에 가 고 습 많

볼 사에 갇 사료에 우리

어 상 었다.

지 지 고 연 그 보 어 었

그 지 각 볼 없었다 에 커다 같.

어 떼가 러 고 에 만 식 다 어 주,

게 만 볼 었다 곳에 생 지 에 어.

개 고 사료 쓰 다고 다 상에 게 맛 생. .…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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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 드 지 킹 등 릴 포, , ,

다 열 여 근심 많 여 동지들. (?)

도 고 고 에 마리 새가 어 다 내43m .

가 었다 마 룡 여주 공 럼 우 고.

지게 지 에 맞춰 쫘 리고, ,

그 말 지게 다 상에 내가 루 에 에 보. , , TV

지 다니 그 럼 짜릿 내 평생 었다, .……

귀 드 공 에 도 연 헤어지

워 게 포 지 못 습 에 들어 다 마 우리.

사 도 질 드 워 게 닌가!

지만 우리 다 같 심 었 것 다 어리.

에 살 게 경쟁 고 심 내 루 루 살다가 든

어 리고 연 에 몸 내 지 여

지 었 타 움 많 다.

주 질 드 여 내내 것 우리 말 단‘

것 다 우리가 여 연 원’ .

별 들 지 고도 살 복 다.

우리 어 가 에 원에도 고 시게? ,

산업과 산업 강산업 등 계 곳곳에2 IT , ‘Made in Korea’

고 지 가 그런 에 우리 가 럽다. .

그러 다 보니 우리 간 도 시 질

에만 매달 듯 다 연과 간 신.

폐 역 다 간 간 삶. ,

연 경 보 보여 겠다.

전라남 암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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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내기속기사의 변■

조 희

어 보다도 과 가 심 그리고 틈 없2001 ,

달 사 2002 .

내 생에 어 과 결 없 시간 것 같다.

내가 업 월 가 극심 다 그98 2 IMF .

컴퓨 사 직업에 게 었다 당시 원강사.

쓸만 격 겠다 가벼운 생각 원에 등

달 다니고 포 다 그러 마 편에.

에 미 지 못 다.

그러다가 월 결 태어 고 에 생2000 4 ,

고 달 여 보낼 만 생 만 들고 컴퓨1

울 고 말 다 원에 등 격시험 갔.

지만 만 겨우 냈다가 다시 시 내게 어 월에10

격시험 리 다 지 님도 도 없 낯 곳에 꿈. ,

만 가슴에 고 지냈 개월여 시간 었다 리 마 시험7 .

후 월 드 어 컴퓨 과 격 갖게11 , 2 3

었다 격시험에 격 그동 고생들에 꺼 에 보.

상 듯 었다 지낼 곳 없어 고민 억. ,

결 고 쪼들리게 살 생 들 지 컴퓨 에,

생 통 엇보다 니,

각 에 없었 시험에 움과 담감 .…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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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시험에 격 간 내게 들었 런 든 억들 간에

억 었다.

그런 과 거 격 시험과 취업 고 었 그1

말 내 가슴 근거리게 식 들 다, . !!!

말 들었지만 감 에 담 도 어 웠 곳 쳐다볼 도,

없 곳 고 생각 곳 그 지만 시 상,

마 꿈꿔 곳 그 에 월에 직 다 공, 7

고가 났 것 다 시험볼 격 갖 어 다지만 시험. 1

과 실 시험 지 그 많 경쟁 들 리 고 내가 과연2

격 감에 시험 겠다 결 사리

내리지 못 다 시간 꾸 러 월 후 지 갔고 신. 2001 1

없어 망 도 보 결심 다 월에 고시 원에 등. 2

시험 공 고 원에 계 갔다1 .

그 게 고시 원과 원 가 공 월에4 CAS

에 연 가 시 미 에 감 에 연 도

가 없었 연 월에 격 고 계 실5 1 ,

공 병 다.

시험 간 동 여러 취업 가 었다 에. 2001

원 등 시험 가 많 그 에게

달 었다 믿어주고 지지 주 님도 도 에.

걱 많 고 그냥 다 에 취업 원 다 그, .

보 도 결과가 지 다 망 에.

시험에 매달릴 에 없었다 시험 간 내내 얼마.

고 지 .……

시험 격 후 격 가1 2 ,

리 마 도드린 후 게시 에 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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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내 생에 그 간만 간 었 게시 에. , ,

내 험 본 간 감격 러웠고 내 에 어

새 러내리고 었다 믿어지지 내 보고.

보 다 틀림없 내 었다 드 어 꿈에 그리 사가. .

것 었다 집에 님께 격사실 드리 님께 도!!!

뻐 고 그동 억들 그 게 지

루지 못 다.

직 격상 에 집 에 없다 상 에 시.

가 간간 열리 지만 월 월 동 업 량과(9 12 )～

보 엄청 가 다 가 집 살림살 에 결.

산 새 산 감사 그리고 많 민생 들 말 간, , , 100……

동 든 가 신 없 게 돌 간다 그 마.

계 가 달 도 어들어 든 편 었지

만 새내 사 내게 그 도 들고 어 웠 다.

간 여러 가지 든 많 지만 그 에 도 특 감사

심 업 고 다 과.

보통신 원 감사 감 시 그“

원 어 운 원 다 말 많 들었 에 내심 걱.”

많 다 그 단단 마 고 감에 같 감.

님들과 동 생들 에게 어 주었다 과 원.

원님들 원 에 계신 들도 주어 첫 감 억

주 억 가질 었다 엇보다도 감과 지.

내 동 과 님들과 동료들 간에 보 지 게 맺어

어 말 다 에 낯 고 어 게만 껴지.

직 생 었지만 지내 동 도 직 원

생각에 가슴 뿌듯 다.

지만 쓰 지 여 곰곰 돌 보니 지 들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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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마등 럼 쳐 지 간다 도 많 고 든 도 많 다. .

가 어 변경 지샌 도 었고 많 감원고들

내 체 과 신 계 도 었다 그 지만 그 시간들.

많 가 고 시 것 같다 직도 많 습.

지만 보다 가 낫듯 내 에 욱 사

것 다 내가 게 도 고 취 고 새 운.

게 것 상 보 주시 님 믿고 뒷 지 주,

신 님 내곁에 주었 들과 님들 생각 다, .

사가 상 우 없 다

것 그동 과 통 게 었다 욱 진.

사가 것 다짐 보 사 지 지

어 주고 가 쳐 주신 여러 님들께 지 통 다시 감사드

리고 싶다.

사무처 속 과 담당( 2 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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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내기속기사의 변■

최

우연 지에 망 격 사 보게 었다 컴퓨 그.

독 지도사 리사 사 등등 그 에, , , ……

사도 었다 도 격 볼 생각에 그.

어 내 가 내 마 에 드 것들 매겨 보 다.

그 첫 째가 사 다.

마 고 단 가 엇 지 보 다 어 어떻.

게 우 간 얼마 지 원 본 결과 개월, , 9

도만 격 다고 다 열심 가.

겠 싶어 원에 등 고 우 시 다 에.

다 어 도 다 에.

갔고 그것 어 도 지 낭독 들 연

습 다 우 울 미가 생겼다 리 도 리고 싶다. .

심도 생겼다 지만 에 시험에 맞 어 도 리. 1

것 지 다 격 거 상과 달리 공.

간 어났다 공 간 어 들었어도 사에 내 열.

식지 고 보다 열심 공 다 그리고 마 내. 1

격 게 었다.

에 그 운 허 럼 격 가지고 언 가

겠지 고 생각 시간 지 사 직업에 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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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 었다 원 사 등에 많 사들. , , ,

동 고 다 것 게 었고 그 당시 매 에 뻑

었 사 고 싶다 망 게 었다.

지만 격 것 그 시 에 과 고 어떻게

지 막막 만 다 그 당시에 사 시험 미 러진 다.

개 사 염 에 었다 직 사 릴 량.

다니 사 그만 고 원 근 개 사 에 취직 다.

취 만드 것 원에 공 것과 가 많 다 상.

게 경우 주변 에 사 리가

상태가 것 에 생님 돈

낭독 주 것 듣고 것과 가 었다.

다 얼 리 들어본 없 사 들,

말 고 었다 취 원에 거.

만드 것 그 내 들어 보 동 사 간통, , , ,

킹 등 말 없 도 고 거 러운 내 많 다.

짧 간 동 었지만 사 에 가 들었다.

그러 에 공 공고가 났다 가 많 시험 거 포.

상태 운 게도 내게 가 주어진 것 다 것 내게. “

어 마지막 다 각 당 사 그만 고”

사 시험 시 다 돌 보 말 그 만 열심 공.

도 없었 것 같다.

그 여 후 지 사 근 고 다1 , .

지 들 었지만 그동 에 들어가 ,

등 사 여러 가지 들 다.

감사 갔 말 많 것 울

다 내에 것과 달리 여러 감 겨 다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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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계 감사 료 등 겨 것들 많,

도 들었지만 가 어 고 지 엇 지,

실 었 런 여러 가지 경험들 주

고 시 많 도움 었다.

직 새내 워 것 들 내 에 엄청 게 여,

다 시간 지 지 생각 든다 그 들리. .

것 니 체 것 엇보다

도 그것 것 그리 지 다 사.

겨 든 사 들 그

상 생생 도 원들 실 고

게 본연 도 꾼 고

것 다 동 말에 시 것 고 그 말 강 게. ,

것 사 고 생각 다 그러 지 가지고 내.

에 실 다 에 내 습 돌 다 보. 20

도 후 지 도 .

게 만 보다 열심 생 것 다 여러. -

님들 많 도 주십시, .

사무처 속 과 담당( 1 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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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동정 회원동정/■

협 회 동 정◈ ◈

이사회 소식▩

사189 (2002. 1. 17)ㆍ

보고사

리 규 변경 (01. 5. 21)▲

에 울시( )(01.11.28)▲ →

도 결산 체감사 실시 등2001 (02.1.15) .▲

건

가 에 건 월 후 시에 헌35 2 2 ( ) 1▲

강당에 개 결 .

도 결산 에 건 만 원 결산내역에2001 8,948 744▲

만 통과.

다 도 사업계 산 에 건 억2002 ( ) 1 2,556▲

만 원 산 에 심 결과 집 에 당 고보244 ( )

산 만 원 산 보6,185 5,200

고 고보 월에 사업계 산3

후 만 통과.

타사

시 결 과 보( )▲ ㆍ ㆍ

고가 었고 간 결과에 사 에 후 결3ㆍ ㆍ

.

건 사 진 사업 상에 건 보

사 사 신 개 에 건 동 사,

격시험 주 가 었 .

사190 (2002. 4. 22)ㆍ

보고사

개35 (02.2.2)▲

업 보고 (02.2.20)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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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보 통지(02.3.21)▲

고보 단 통보(02.3.21)▲

▲ 지 사 직 에 건 ( 02.3.25)

▲ 식지 간 포 등 어 건 건11 (02.4.12) . 2ㆍ

▲ 가 도 사업에 건 상 미 월2002 , 2002 6 1

지 고 사 집 에 결 다2 .

산 에 건 상 여 고보2003▲

단 통보 에 경과 들 후 후 고보

계 지원 집 에 도 산. 2003

고보 만 원 에 결6,444 7,000 .

타사 재룡 사가 그간 지 사 직▲

집 에 감사 도 지

달 건 가 었 .

제 회 정 총회 개최34▩

월 후 시 헌 실에 개2002 2 2 1 .

보고사 지도감독 에 울시

었다 보고가 었고 도 결산승 건 도 사업계2001 , 2002

산 승 건 변경 건 등 건 원 통과( ) ,

었 .

제 회 속 학술세미나10▩

월 에 걸쳐 청 도 상 리 트에2002 6 1 2 170ㆍ

원 가운 개 .

주 후 상 상과 경 울산 과VDT (

재 과 원) ), (

원 운 실 사 연 곤 사 사), ( )

주 강 가 었 .

속 경 대회▩

월 헌 산 에 경2002 5 28 10

개 .

가 여6 (17 - 6 , CAS 11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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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산 역시 신상 고 경: ( , , )

상 사 주 경 림: ( , , )

동상 사 미: ( , , )

회 원 동 정◈ ◈

승 축하합니다·

주 사 주사 사· · ( ) : (02. 6. 10)→

· 근 미 사 주사보· · · ( ) : (02.7.1)→

사 사 특별승진· ( ) : , (02. 7. 30)→

경 주 사 보· · · · · · ( ) : →

(02. 8. 30)

미경 사 주사 사 우· ( ) : 5 ( ) (02. 10. 1)→

진· ( ) : 8 7 (02. 11. 2)→

전 수고하셨습니다 갑습니다· →

원 사 사 원 원 연· ( ) : (02. 5. 13)→

사 재 경 원 사 사 특별 원· ( ) : ( )→

(02. 7. 20)

임용 축하합니다·

경진 림 사 과· · · ( ) : (02. 7. 22)

갑습니다·

미경 사 과· ( ) : 1 (02. 9. 1)

정년퇴 예퇴 퇴 수고하셨습니다/ / ·

사 사 퇴직· ( ) : (02. 6. 30)

사 사 퇴직· ( ) : (02. 7. 30)

태원 통 보 퇴직· ( ) :

재 보 퇴직· ( ) :

달만 보 퇴직· ( )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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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시 퇴직· ( ) :

휴 힘내세요·

공 사 과· ( ) : 1 (02. 12. 11 03. 12. 10)～

육 연수 수고하셨습니다/ ·

주 사 신 리 과· · ( ) : (02. 6. 17 7. 27)～

수상 축하합니다·

재 사 통· · ( ) : (03. 1. 2)

사· · ( ) : (03. 1. 2)

실 사 사· ( ) : (03. 1. 2)

결혼 축하합니다·

사· ( ) : 02. 6. 15

근 사· ( ) : 02. 9. 1

신지 강원 월· ( ) : 02. 10. 26

진우 산 운· ( ) : 02. 11. 10

사· ( ) : 02. 11. 23

경· ( ) : 02. 10

개업 전을 원합니다·

공 개사사 개업· : (03. 1. 3)

속 계 원로 이강현 선생님 세.

월 삼 료원에 병 고 습니다2002 7 26 , 71 .

지 에 생님 근 드 었 리 슬 식

게 어 가슴 니다 든 생님 복.

니다.

타 소식

경 원 택 말 에 에 집 그· : 2002. 8. 31, ( ) ·

신포도 다 개·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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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후기■

마 고생 억 엊그 가 지38 39

간 업 마 리 었다 상 갖 마 지만 다 엔. ‘ ......’

움 보 원 여러 고마워, !

-蘭

마지막 원고 마 리 쇄 드 어 마 리가 었,

도감과 께 염 내맘 리 다.

보다 여 다 싶었 그 도 운 많다 다시38 . 40

.....

-文

원들 동 리 다 보니 동 연 못 들 얼 보고

싶 .

여러 새 엔 우리 식 주 지냈 겠～

계도 계 껴 주시고. .

-奉

마다 새 운 시 말 새 운 가 생각“

새 움 본다.”

-白

계 만들고 보낸다2002 .

울 돌 생님께 에게 가 다 말‘ .’

주 다 말 상 지 고 살 고 다. .

에 과연 어 가 에게 어2003 ? ?

-崔

계 낼 마다 것 지만 가 만들어낸다 것 말

들다.....

내 엔 지겠지 망 에도 어본다...

-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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